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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01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서브마이크론기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311333</A-DOCNO> 

<A-LANG>JA</A-LANG> 

<A-SECTION>예능</A-SECTION> 

<A-AE>유</A-AE> 

<A-WORDS>378</A-WORDS> 

<A-HEADLINE>［포럼］특수기화공업  「서브마이크론기」 10 개국에서 특허취득  【오사카】</A-HEADLINE> 

<A-DATE>1999-03-11</A-DATE> 

<A-TEXT> 

 오사카시 후쿠시마구(福島區)에 있는 특수기화공업(特殊機化工業)이 개발, 국내외 10 개국 이상에서 

특허신청을 한 고성능교반기 「서브마이크론 유화교반기」＝사진＝에 대하여 지금까지 미국 등 10 개국에서 

특허가 인정되어 동사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였다. 

 물과 기름 등 성질이 다른 액체를 혼합시키는 기계. 손으로 섞으면 금방 물과 기름으로 분리되지만 

기계로 기름입자를 1 밀리의 1000 분의 1 단위로 작게 만들면 분리되지 않는 유액이 되며,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서브마이크론기는 더욱 고속으로 교반하여 입자를 0.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드는 장치로서 화학관련 

기업 등에 연구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구중에 희게 혼탁되어 있던 유화액이 투명하게 되었다거나, 

액체에 포함된 약효성분이 피부에 침투하기 쉽게 되었다는 등 알려져 있지 않던 초미립자의 특성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동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상품생산 라인에 보급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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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한정. 

</SUPPLEMENT> 

<DESCRIPTION> 

서브마이크론 입경의 유화물을 제조하는 혼합기 또는 혼합장치 

</DESCRIPTION> 

<NARRATIVE> 

서브마이크론은 １μｍ 이하를 의미한다. 혼합기·혼합장치는 회전날개（프로펠러）에 의한 

교반기·교반장치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방식의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계면활성제 등의 유화제를 첨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안정제로 함유하고 있는 것도 유화제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 

</NARRATIVE> 

<CONCEPT> 

유화, 분산, 혼합, 교반 

</CONCEPT> 

<PI> 

PATENT-KKH-G-H08-016305 

</PI> 

</TOPIC> 

 

<TOPIC> 

<NUM> 

0002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종자를 포함한 점토덩어리를 만들어 파종하여 그대로 육성하는 자연농법.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624292</A-DOCNO> 

<A-LANG>JA</A-LANG> 

<A-SECTION>사회</A-SECTION> 

<A-AE>무</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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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ORDS>715</A-WORDS> 

<A-HEADLINE>「특허 자연농법을 무단 인용당했다」  만화「ＳＥＥＤ」 단행본의 폐판을 요구한다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6-24</A-DATE> 

<A-TEXT> 

 슈에이샤(集英社)의 청소년만화지 「비즈니스 점프」（발행부수 58 만부）에 연재되고 있는 농업원조를 

그린 만화 「ＳＥＥＤ」（원작·라딕 구지라이(ラデック鯨井)씨）의 내용은 독자적인 농법을 담은 

저서에서 무단으로 인용한 것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에히메현(愛媛縣) 이요시(伊予市)의 농민 

후쿠오카 마사노부(福岡正信)씨(85 세)가 동사에 대하여 동명의 단행본 전５권의 폐판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보냈음이 23 일 밝혀졌다. 슈에이샤측은 만화에 대한 후쿠오카씨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ＳＥＥＤ」는 농업원조 컨설턴트인 주인공이 독특한 농법으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스토리. 그 

독자적인 농법의 하나로서 식물의 종자를 「점토덩어리」에 넣어서 파종하는 「자연농법」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점토덩어리와 자연농법은 후쿠오카씨가 약 60 년간에 걸쳐 실천하며 제창하고 있는 독자적인 

농법으로 점토덩어리는 1996 년 5 월에 특허를 취득했다. 후쿠오카씨에 의하면 단행본 전５권 속에는 이 

농법을 소개한 후쿠오카씨의 저서에서 무단으로 인용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총 42 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씨는 서면으로 단행본 전５권의 폐판을 요구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동사에 인용부분의 

자료를 제출했다. 

 동사는 (１)후쿠오카씨의 인터뷰 기사를 지상에 게재한다 (２)단행본의 권말에 참고문헌으로 

후쿠오카씨의 저서를 명기한다 -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쿠오카씨는 「흥미본위로 안이하게 나의 농법이 묘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숙련을 요하는 농법에 

의문을 품게 된다. 사전양해도 없이 묘사된 것은 어처구니 없다」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다. 

 슈에이샤 편집부는 「（후쿠오카씨측과）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의를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야가와 히로아키(宮川裕章)】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식물의 종자에 미리 토양성분을 부착시키는 점토덩어리와 유사한 파종방법을 검색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식물종자를 점토와 종균으로 다중층 코팅한 점토덩어리를 파종하여 그대로 육성하는 자연농법에 사용되는 

점토덩어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 

</DESCRIPTION> 

<NARRATIVE> 

여기서 말하는 「자연농법」이란 각종 코팅을 한 식물종자를 사막 등에 뿌려서 그대로 육성하는 농업을 

의미하고 있다. 코팅의 동의어에는 피복, 점토에는 점토성분, 광물성분 등 폭넓은 동의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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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광물은 통상 층격자를 기본단위로 하는 클레이(카오리나이트, 몬모리로나이트 등）와 사슬구조를 

기본구조로 하는 복쇄격자구조형（아타팔자이트, 세피오라이트, 파리골스카이트 등）이 있다. 종균에는 

근립균과 종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을 포함한다. 소나무 등에는 송이버섯균사가 있고, 균근식물에는 

균근균이 있으며, 콩과식물에는 근류균 등이 있다. 

</NARRATIVE> 

<CONCEPT> 

종자, 파종, 토양, 점토, 종균, 균, 코팅, 피복, 육성촉진 

</CONCEPT> 

<PI> 

PATENT-KKH-G-H03-017993 

</PI> 

</TOPIC> 

 

<TOPIC> 

<NUM> 

0003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스텝핑모터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1119370</A-DOCNO> 

<A-LANG>JA</A-LANG> 

<A-SECTION>예능</A-SECTION> 

<A-AE>유</A-AE> 

<A-WORDS>2494</A-WORDS> 

<A-HEADLINE>［불타고 있습니다］ 마이콤 사장, 유바사키 다다요시(湯場崎直養)씨  정밀제어모터, 

제어기기 제조  【오사카】 </A-HEADLINE> 

<A-DATE>1998-11-19</A-DATE> 

<A-TEXT> 

◆마이콤 사장, 유바사키 다다요시씨(5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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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학중에 전기기기 하청공장을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발주회사의 부조리에 애를 먹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거래가 정지되자 사원들이 단결. 

지금은 자사를 「두뇌집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술재건(技術立社)을 철저히 했다. 자신도 일본퍼지학회 

평회원으로 최근에 「지능기술방법론」이라는 책을 출판한 연구자. 「벤처붐이지만 기술자가 서로 헐뜯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청 정지로 개발에 박차 

 ——학생시절에 창업을 했다는데.  

 유바사키사장: 입시학원 강사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만 친척의 전기부품공장을 경영하는 것이 

돈벌이도 되고 배운 지식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접과 조립 등을 하는 하청업이었습니다만 

당시는 전자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제어기술이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에게 차례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수주한 일은 무난하게 소화하였고,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만들어 컴퓨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 2 차 오일쇼크 불황으로 발주회사가 하청업체 정리에 착수, 당사는 업무상의 

문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1 장으로 발주정지를 당했습니다. 「건방진 연구를 하고 있으니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일감이 없어져 지방소재의 분공장에서는 표고버섯 

재배까지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원들은 단결하여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５상모터로 기반 

 ——독자제품의 발매는？ 

 유바사키사장: 각종 제어기기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팔러 다녔습니다. 수퍼마켓의 

계산대에서 사용하는 ＰＯＳ기기 등 당시로서는 최신기기. 그러는 동안에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모터의 

정밀한 제어기술을 배웠고, 이어서 5 상모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선은 5 상이면 10 줄이 필요합니다만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5 줄로 줄인 스텝핑모터를 개발, 이것이 주력상품이 되어 오늘날의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특허를 신청, 미국에서는 15 년전에 취득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공시기간중에 동업자들로부터 여러가지 클레임이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특허가 나온 것이 3 년전. 그 동안 

유사상품도 나왔고 다소의 개량으로 다른 상품이라고 하는 특허신청도. 그렇지만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과 

로봇부품 등에 사용되는 5 상 스텝핑모터의 90%는 당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모난 돌을 빼내는" 일본 

 ——일본의 특허는 어렵다？ 

 유바사키사장: 그렇다기 보다 마치 벤처괴롭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쓸만한 특허가 신청되면 파트너 

희망자가 나타나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대기업의 셀러리맨 연구자가 「내 연구와 

비슷하다」는 등 클레임 뿐. 정부도 벤처의 신기술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업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타협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청시대에는 "모난 돌"로서 정을 맞았습니다만 벤처시대에는 "모난 돌은 뽑아 

내라". 당시의 행정과 상공회의소 주도의 「벤처육성정책」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유력기업과 부딪치는 업종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합병하라는 말까지 

있었다던가. 

 ■매월 １건은 특허를 신청 

 ——기술재건에 필요한 것은？ 

 유바사키사장: 물론 연구개발입니다. 당사는 매월 １건은 특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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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처럼 시제품(試作)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생산공정의 기계라면 제대로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무사히 가동될 때까지 서포트를 합니다. 「아, 이런 

기계가 필요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제 기술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연구자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기술만 고집하는 발상도 안됩니다. 고객에게 제안하여 그것이 거부되면 다른 제안을 하여 

상담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안 단계에서 기술이 도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허신청을 선행시켜 트러블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는 대학과 함께 

 ——산학협동에도 기대를？ 

 유바사키사장: 네, 모교인 오사카전기통신대학에 가서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고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올 봄까지 도쿄공업대학에서 강사도 역임했습니다만 제 

공부를 심화시키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자공학 등 최신 하이테크는 말 그대로 일취월장. 산업인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학교가 지식편중의 상아탑이어서도 곤란합니다. 기업도 

갓졸업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교류가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동료로서 대학을 다시 

보아주기 바랍니다. 비록 중소기업이라도 신기술을 진심으로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일본의 

산업교육도 더욱 신장할 것이고 벤처기업도 더욱 발전하여 경제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생년월일  1946 년 3 월 12 일 

 ★출신지  교토시 

 ★출신교  오사카전기통신대학 통신공학과 

 ★가족  어머니 후미에(富美惠)씨(75 세), 부인 도시코(稔子)씨(50 세), 2 녀 

 ★취미  음악감상 

 ★존경하는 인물  트랜지스터 발명자의 한 사람인 쇼크레이 박사 

 

◆메모 

 ◆본사 소재지  ⊙616—8303 京都市右京區嵯峨廣澤南下馬野町１２ 

전화: 075-882-3601 

 ◆연혁  1968 년 창업, 70 년 주식회사, 77 년 발주회사로부터 절연, 동년 현재의 주력상품인 스텝핑모터 

제어기기 개발에 착수, 84 년 현재 회사명으로 변경 

 ◆종업원  44 명 

 ◆연매출  17 억엔.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５상모터 뿐만이 아닌 미소각오차가 적은 스텝핑모터 

</SUPPLEMEN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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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핑모터의 미소각오차를 작게 하는 구동제어장치 또는 제어방법 

</DESCRIPTION> 

<NARRATIVE> 

스텝핑모터는 입력제어회로에 펄스가 1 회 보내질 때마다 일정한 각도만 회전한다. 이 회전각은 

스텝각이라고 불리며, 스텝각을 작게 하면 할수록 위치결정 분해능이 높아진다. 이 각도를 작게 할 수 

있는 것이 스텝핑모터의 큰 특색이다. 스텝각은 「스텝각＝360/스텝수」로 표시되고, 「스텝수＝권선의 

상수×로터의 기어수」가 되어 상수가 분해능에 영향을 미친다. 상수로는 3, 4, 5 가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상수를 한정하지 않고 미소각오차를 작게 하기 위한 스텝핑모터의 제어장치 또는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정보를 추출하고자 한다. 

</NARRATIVE> 

<CONCEPT> 

스텝핑모터, 미소각, 구동, 장치 

</CONCEPT> 

<PI> 

PATENT-KKH-G-S59-080600 

</PI> 

</TOPIC> 

 

<TOPIC> 

<NUM> 

0004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바코드 등의 기호를 비교하여 우열을 판정하는 장치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1031179</A-DOCNO> 

<A-LANG>JA</A-LANG> 

<A-SECTION>사회</A-SECTION> 

<A-AE>무</A-AE> 

<A-WORDS>189</A-WORDS> 



The Third NTCIR Workshop, Sep.2001 - Oct. 2002 

<A-HEADLINE>에폭크사의 특허침해소송, 반다이가 패소 －－ 도쿄지방재판소</A-HEADLINE> 

<A-DATE>1998-10-31</A-DATE> 

<A-TEXT> 

 카드게임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하여 완구제조회사 에폭크사가 반다이에 2 억 6400 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30 일, 약 1 억 1400 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모리 요시유키(森義之) 재판장은 반다이가 1992 년 7 월∼93 년 3 월에 제조·판매한 소형게임기 「수퍼 

바코드 워즈」의 키조작 등의 기능에 대해 「에폭크사가 소유한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바코드 등을 읽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치를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지으면 된다. 

</SUPPLEMENT> 

<DESCRIPTION> 

바코드 등의 부호를 복수로 읽게 하여, 이들 부호에 대응하는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우열／승패의 

판정을 하여 대전을 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DESCRIPTION> 

<NARRATIVE> 

「수퍼 바코드 워즈」란 소형게임기의 일종으로 캐릭터 등이 그려진 카드에 기록된 바코드를 읽게 하고, 

플레이어가 공격이나 방어 등의 키조작을 함으로써 거의 리얼타임으로 대전을 하는 게임이다. 부호의 

예로서는 바코드나 자기코드 등이 있는데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NARRATIVE> 

<CONCEPT> 

부호, 바코드, 코드, 우열, 승패, 비교, 판정 

</CONCEPT> 

<PI> 

PATENT-KKH-G-H01-333373 

</PI> 

</TOPIC> 

 

<TOPIC> 

<NUM> 

0005 

</NUM> 

<LANG> 

KR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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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키토올리고당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1019202</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1165</A-WORDS> 

<A-HEADLINE>［번뜩이는 벤처열전］ 도다 다카시(戶田隆)·도다바이오시스템 사장  마법의 식물활력제  

【오사카】 </A-HEADLINE> 

<A-DATE>1998-10-19</A-DATE> 

<A-TEXT> 

 뿌리 등에 뿌리기만 하면 식물의 광합성력이 높아져 이산화탄소(ＣＯ２) 흡수량이 2 배가 된다——. 

시가현 (滋賀縣) 모리야마시(守山市)의 도다바이오시스템（전화: ０７７·５８２·８９０１）이 개발한 

「수퍼바이네」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각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마법"과 같은 식물활력제이다. 이미 

간사이(關西)의 골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말라가고 있던 소나무 등이 산포후 새파랗게 푸르름을 

되찾았다는 등의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고 있어 그 효과는 실증되었다고 한다. 

 도다 다카시 사장(63 세)은 공조기기메이커를 약 30 년전에 퇴직하고 공조관련 분야에서 독립. 그 후 

자택이 있던 오사카부(大阪府) 가타노시(交野市)에서 우연히 자치단체측으로부터 하천의 침전물처리대책에 

대한 상담을 받고 독학으로 바이오 연구를 시작한 것이 회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분야는 

달랐지만 「생물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특수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침전물을 발효시키는 기술을 

개발. 일련의 연구로 「바이네론」이라고 하는 하천침전물로 만드는 퇴비 생성기술을 확립, 이것을 

바탕으로 1984 년에 도다바이오를 설립했다. 

 이 바이네론과 함께 동사 제 2 의 주력제품이 된 식물활력제의 원료가 되는 것이 키토산이라는 물질. 게 

껍질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의 성장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활력제로서의 응용이 

기대되고 있었으나 분자량이 커서 그대로는 식물에 흡수되지 않는 난점이 있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도다사장이 발견한 특수한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에 키토산 분자를 분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그 힘으로 만들어지는 「키토산올리고당」을 성분으로 한 입자인 

「수퍼바이네」가 탄생했다. 

 도다사장은 각국에 일련의 기술을 특허신청함과 동시에 모리야마시 인근의 농협 등에 도매하고 일부를 

골프장이나 정원업자에게 판매. 동사의 활력제 시리즈에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미 등 

꽃의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수퍼바이네 가격은 2kg 에 3800 엔, 직경 30cm 의 소나무라면 1 년에 

2kg 을 산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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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바이오는 내년도부터 영업사원을 새로 채용한다. 현재 연간 40 톤 정도인 활력제 시리즈를 

양산화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다음 계획. 「약해진 삼림도 수퍼바이네로 되살아난다. ＣＯ２ 

흡수력이 2 배로 되니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도다사장은 의욕에 가득차 있다. 

【다카다 시게히로(高田茂弘)】 

◆도다바이오시스템◆ 

 창업：１９８４년 

종업원：３명 

자본금：１０００만엔 

매상고：６０００만엔（９８년 ６월기） 

■사진설명   도다바이오시스템의 발효탱크. 특허를 획득한 특수한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키토올리고당으로 분해 또는 제조방법. 

</SUPPLEMENT> 

<DESCRIPTION> 

키틴 혹은 키토산을 미생물 또는 발효를 이용하여 키토올리고당으로 분해하는 방법 및 그 제조방법. 

</DESCRIPTION> 

<NARRATIVE> 

분해효소 자체는 대상외로 하고 분해생성물인 키토올리고당의 용도는 한정이 없다. 명세서 전체에서 

미생물 또는 효소의 관여를 읽을 수 있는 점. 분해효소의 유래가 된 균주의 기재 혹은 미생물의 직접관여 

기재가 있는 경우는 적합성이 높다고 한다. 

</NARRATIVE> 

<CONCEPT> 

키틴, 키토산, 키토올리고, 미생물, 발효 

</CONCEPT> 

<PI> 

PATENT-KKH-G-H01-121989 

PATENT-KKH-G-H02-108367 

</PI> 

</TOPIC> 

 

<TOPIC> 

<NUM> 

0006 

</NUM>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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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렌즈부착필름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214267</A-DOCNO> 

<A-LANG>JA</A-LANG> 

<A-SECTION>종합</A-SECTION> 

<A-AE>무</A-AE> 

<A-WORDS>251</A-WORDS> 

<A-HEADLINE>후지사진필름, 렌즈부착필름 판매한 28 개사를 제소 －－ 미국에서 

「특허침해」라고</A-HEADLINE> 

<A-DATE>1998-02-14</A-DATE> 

<A-TEXT> 

 【워싱턴 13 일 하라 도시로(原敏郞)】후지필름은 13 일, 동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1 회용 

렌즈부착필름을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고 생산하여 미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28 개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국제무역위원회(ＩＴＣ)에 제기했다. 

 소송장에 의하면 후지가 「후지칼라 퀵스냅」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렌즈부착필름은 15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코니카를 포함한 28 개사가 특허사용료를 내지 않고 렌즈부착필름을 만들거나 

동사제의 본체(용기)를 재이용하여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 22 개사는 미국기업.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부정한 필름교환 방지를 위한 방법 

</SUPPLEMENT> 

<DESCRIPTION> 

렌즈부착필름 본체의 부정한 재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DESCRIPTION> 

<NARRATIVE> 

부정한 교환이란 정규 제조업자 이외의 자가 이미 사용한 유니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필름을 새것으로 

갈아끼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부정행위로 인해 상품의 신뢰성과 품질보증기능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방지방법이란 유니트구조 혹은 보조기능을 고려하는 것이다. 



The Third NTCIR Workshop, Sep.2001 - Oct. 2002 

</NARRATIVE> 

<CONCEPT> 

렌즈부착필름, 재이용, 부정사용방지 

</CONCEPT> 

<PI> 

PATENT-KKH-G-H05-281354 

PATENT-KKH-G-H04-228963 

PATENT-KKH-G-H03-200050 

PATENT-KKH-G-H03-167741 

PATENT-KKH-G-S62-032181 

</PI> 

</TOPIC> 

 

<TOPIC> 

<NUM> 

0007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가솔린직분엔진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825223</A-DOCNO> 

<A-LANG>JA</A-LANG> 

<A-SECTION>국제</A-SECTION> 

<A-AE>무</A-AE> 

<A-WORDS>557</A-WORDS> 

<A-HEADLINE>도요타와 폭스바겐, 직분엔진에서 제휴</A-HEADLINE> 

<A-DATE>1999-08-25</A-DATE> 

<A-TEXT> 

 도요타자동차와 독일 폭스바겐（ＶＷ）이 국제적인 개발경쟁이 격렬한 연비효율이 높은 엔진기술을 서로 

융합하는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２５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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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가 개발한 가솔린직분엔진의 모든 특허를 ＶＷ에 제공하는 한편, ＶＷ은 디젤직분엔진 기술을 

도요타에 제공한다는 방침. 양사는 이전부터 판매나 부품공급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에 있어서 환경대응기술은 ２１세기를 향한 경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휴를 통한 

생존을 목표로 한다. 

 직분엔진은 가솔린이나 경유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고, 분사량 등을 컴퓨터로 자동제어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고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제휴내용은 도요타가 개발한 가솔린직분엔진 「Ｄ４」의 특허기술을 ＶＷ에 제공하고, ＶＷ는 신형 

가솔린차에 활용한다는 방침. 

 그리고 ＶＷ이 생산하는 디젤직분엔진을 도요타가 유럽에서 발매하는 승용차에 탑재할 예정. 

 도요타는 금년 4 월, 「Ｄ４」가 배출하는 유해물질인 ＮＯｘ（질소산화물）를 삭감하는 촉매시스템 

특허를 ＶＷ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시킨다. 

 뉴비틀 발표로 이번주에 일본에 온 ＶＷ의 담당이사는 도요타와 기술면 등에서의 제휴확대를 의욕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기무라 쥰(木村旬)】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가솔린직분엔진 피스톤정면(頂面)의 형상 설계에 한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가솔린직분엔진에 관한 것으로, 연소실의 형상에 대하여 피스톤정면에 홈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연료를 

분사하여 희박연소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DESCRIPTION> 

<NARRATIVE> 

환경대응기술은 자동차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솔린직분엔진에 관하여 

피스톤정면에 홈을 설치하여 연소시켜 저연비를 실현하고 있는 기술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직분엔진이란 

우선 공기만을 다량으로 실린더내에 보내고 거기에 가솔린을 직접분사하여 혼합공기를 만들어 연소시키는 

것. 디젤직분엔진에 관한 설명이 있는 것은 대상외로 한다. 

</NARRATIVE> 

<CONCEPT> 

가솔린직분엔진, 연소실, 피스톤, 홈, 희박연소, 저연비 

</CONCEPT> 

<PI> 

PATENT-KKH-G-H02-314089 

PATENT-KKH-G-H02-314090 

PATENT-KKH-G-H02-315797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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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08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헤어케어 화장품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401099</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180</A-WORDS> 

<A-HEADLINE>［비즈니스정보］ 화장품「Ｊｉｎｏ」의 ３주일 시험세트 발매 —— 아지노모토</A-HEADLINE> 

<A-DATE>1999-04-01</A-DATE> 

<A-TEXT> 

 아지노모토(味の素)는 본업인 아미노산기술을 활용하여 １９９７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Ｊｉｎｏ（지노）」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1 일부터 스킨케어 트라이얼 세트＝사진＝를 통신판매한다. 

3 주일분의 세안료, 화장수, 미용액을 담았다. 촉촉한 타입과 산뜻한 타입의 2 종류가 있으며 양쪽 모두 

배송료 포함 １５００엔. 

문의는 ０１２０·７８７·７２７（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９-２０시）.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헤어케어 화장품은 샴푸 등도 포함한다. 실리콘은 아미노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을 필수로 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아미노기（-NH2）가 도입된 실리콘을 사용한 헤어케어 화장품. 

</DESCRIPTION> 



Proceedings of the Third NTCIR Workshop 

<NARRATIVE>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실리콘이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 자체는 무해하지만 뛰어난 사용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유기기 등을 도입한 변성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미노산은 생체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체와 친화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높다. 널리 아미노기（-NH2）가 도입된 아미노 

변성실리콘을 사용한 헤어케어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NARRATIVE> 

<CONCEPT> 

실리콘, 아미노기, 화장품 

</CONCEPT> 

<PI> 

PATENT-KKH-G-H09-177709 

</PI> 

</TOPIC> 

 

<TOPIC> 

<NUM> 

0009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동전 부정사용 방지장치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020074</A-DOCNO> 

<A-LANG>JA</A-LANG> 

<A-SECTION>사회</A-SECTION> 

<A-AE>유</A-AE> 

<A-WORDS>557</A-WORDS> 

<A-HEADLINE>「변조 원화동전」퇴치에, 새로운 협력자 등장 －－ 외형과 면적으로 판정 

ＯＫ로</A-HEADLINE> 

<A-DATE>1999-10-20</A-DATE> 

<A-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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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발매기 전문메이커로 점두시장(한국의 코스닥에 해당)에 공개한 다카미사와(高見澤) 

사이버네틱스（본사·도쿄）는 변조원화＝사진＜상＞＜하＞＝를 배제하는 신형 

동전식별유니트＝동＜중＞＝를 개발했다. 

 일본의 ５００엔짜리 동전과 한국의 ５００원짜리 동전은 재질이나 크기가 거의 동일. 자동판매기와 

환전기 등에서 변조동전이 사용되는 피해가 잇달아 음료용자판기 등에서는 ５００엔짜리 동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５００원짜리 동전이 약간 무겁다는 점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표면을 깎아내어 ５００엔짜리 동전과 동일한 무게로 하는 수법이 일반적. 최근에는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주조가공을 하여 외견상으로는 간단히 식별할 수 없는 위조품도 등장하고 있다. 

 동사는 １９７８년에 무게와 두께의 차이로 기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에서 새로이 재질이나 외형, 면적 

등을 주체로 판정하는 전자식 식별기를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ＪＲ 등의 역에 설치되는 자동발매기의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검지센서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수를 늘리는 등으로 

식별정밀도를 높였다. 이 결과 드릴 등으로 가공한 변조동전은 ９９.９％, 주조한 위조동전도 ９０％ 이상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특허출원 

 동사는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은 １１월부터 발매기에 탑재하는 외에 금융기관의 

ＡＴＭ（현금자동입출금기）용으로 납품한다. 

【다카하시 히데오(高橋秀郞)】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자동발매기에서 동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전의 식별을 전자적 수단으로 검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자동발매기에서의 변조동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동전을 전자적으로 식별하는 동전식별장치 

</DESCRIPTION> 

<NARRATIVE> 

동전식별기능은 게임용이 아니라 화폐식별기능으로 한정한다. 

</NARRATIVE> 

<CONCEPT> 

동전, 식별, 센서 

</CONCEPT> 

<PI> 

PATENT-KKH-G-H13-118107 

PATENT-KKH-G-H13-160172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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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10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기능성 카펫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723386</A-DOCNO> 

<A-LANG>JA</A-LANG> 

<A-SECTION>예능</A-SECTION> 

<A-AE>무</A-AE> 

<A-WORDS>188</A-WORDS> 

<A-HEADLINE>［포럼］  포름알데히드를 흡수하는 카펫을 개발 －－ 스미노에직물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7-23</A-DATE> 

<A-TEXT> 

 오사카시 쥬오구(中央區) 소재 스미노에(住江)직물은 최근 목제 가구나 합판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카펫을 개발, 「포름후레쉬」라는 상품으로 ８월１일부터 발매한다. 

 카펫 표면에 특수한 화학흡착제를 함유한 고분자소재를 도포했다. 우선은 카펫 신제품, 

「마크린」「렌들」 등 ３종류로 가격은 １다타미(疊)당 ５０００∼７０００엔. 특허출원중으로 앞으로 

커튼 등도 발매할 예정.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기능성 카펫으로 알데히드류를 흡착, 흡수, 분해, 제거하는 것. 

</SUPPLEMENT> 

<DESCRIPTION> 

카펫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섬유로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하여 알데히드류를 제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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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ARRATIVE> 

접착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한 주택, 가구류에서 발생하는 알데히드류에 의해 주거환경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 프레하브주택 등 기밀성이 향상된 주거환경에서는 알데히드류에 의한 

「식크하우스증후군」이 최근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냄새제거를 목적, 효과로 하는 기능성 

카펫도 적절한 대답에 포함한다. 대상이 알데히드류 이외의 화학물질인 것은 부적절한 대답으로 한다. 

그리고 알데히드류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로 한정한다. 

</NARRATIVE> 

<CONCEPT>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알데히드류, 흡수, 흡착, 분해, 제거, 카펫, 융단 

</CONCEPT> 

<PI> 

PATENT-KKH-G-H09-036081 

PATENT-KKH-G-H09-213587 

PATENT-KKH-G-H09-220003 

PATENT-KKH-G-H09-280173 

PATENT-KKH-G-H10-065496 

</PI> 

</TOPIC> 

 

<TOPIC> 

<NUM> 

0011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찻잎엑기스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415211</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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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유</A-AE> 

<A-WORDS>456</A-WORDS> 

<A-HEADLINE>찻잎채 분쇄, 비타민Ｃ가 달인 차의 ７배인 녹차를 개발 －－ 교토부립차업연구소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4-15</A-DATE> 

<A-TEXT> 

 교토부립차업연구소(京都府立茶業硏究所)（교토부 우지시<宇治市>）는 찻잎을 분쇄하여 가공함으로써 

비타민Ｃ 등의 함유량이 보통 달인 차보다 높은 분말의 개발에 성공했다. 시판중인 인스턴트차와 달리 

잎의 단계에서 분쇄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용가치가 낮은 2, 3 번차（여름·가을에 생산되는 차）의 

이용법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종래의 인스턴트차는 일단 음용상태로 한 녹차를 농축후 건조시켜서 만든다. 동연구소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찻잎 단계에서 찐 후, 이를 분쇄하여 분말화. 「찻잎엑기스 분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원료로 사용하는 찻잎의 종류에 따라서는 비타민Ｃ 함유량이 중급인 달인 차의 7 배, 단맛성분인 

아미노산은 4 배나 되어 양쪽 모두 시판중인 인스턴트차를 웃돌고 있다. 

 분말을 더운 물에 넣으면 녹차로 마실 수 있는 외에 요리나 디저트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 찻잎 

단계에서 분쇄하므로 제조원가도 싸다고 한다. 

 차업연구소는 「맛도 영양가도 높은 1 번차에 비해, 이용가치가 낮았던 2, 3 번차도 분쇄하여 사용하면 

새로운 맛을 끌어낼 수 있다. 

식품소재로서의 용도도 넓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지치 가츠유키(伊地知克介)】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찻잎엑기스 제조방법에 관한 것에 한정. 건조로를 사용하는 통상의 제차방법을 중간공정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외. 

</SUPPLEMENT> 

<DESCRIPTION> 

생찻잎에서 건조로를 사용하지 않고 찻잎엑기스를 얻는 방법. 

</DESCRIPTION> 

<NARRATIVE> 

차란 국내에서 널이 이용되고 있는 녹차를 의미하며, 교쿠로(玉露)·센챠(煎茶) 등 녹차의 종류나 

２번차·３번차 등 찻잎을 따는 순서에 따른 한정은 하지 않는다. 또한 홍차·우롱차·마테차 등의 

발효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찻잎엑기스란 찻잎으로부터의 추출물(extract)을 폭넓게 의미하며, 물（온수나 

열수를 포함）이나 알코올 등 유기용제（추제）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은 물론 유제를 수반하지 않는 

착즙만에 의해 얻어진 것을 포함하지만 찻잎을 분쇄한 것 그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의 제차방법과 

같이 건조로를 사용하지 않지만 생찻잎의 산화효소를 비활성화시킬 정도의 증자 등 전처리공정은 포함해도 

좋은 것으로 한다. 추출후의 제품형태는 불문한다. 액상이라도 분말이라도 혼합물이라도 좋다. 용도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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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식품 또는 그에 준한 것으로 한정하고, 의약품·화장품 용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NARRATIVE> 

<CONCEPT> 

차, 엑기스, 추출, 제조, 방법 

</CONCEPT> 

<PI> 

PATENT-KKH-G-H08-122426 

</PI> 

</TOPIC> 

 

<TOPIC> 

<NUM> 

0012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청색발광다이오드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717021</A-DOCNO> 

<A-LANG>JA</A-LANG> 

<A-SECTION>3 면</A-SECTION> 

<A-AE>무</A-AE> 

<A-WORDS>802</A-WORDS> 

<A-HEADLINE>[날아라 일본(飛べニッポン)］제５부  ２１세기의 주역들／１  「꿈의 기술」에 뜨거운 

시선</A-HEADLINE> 

<A-DATE>1999-07-17</A-DATE> 

<A-TEXT> 

 ◇청색레이저를 실현, 상식을 깨는 실험을 거듭 

 ◆１면에서 계속◆ 

 구상(球狀)의 반도체라면 체적이 같은 평면칩보다 표면적이 약３배. 용도도 확대된다. 튜브속을 달리는 

실리콘 구슬에 회로를 용접하므로 대규모 크린룸도 필요없다. 



Proceedings of the Third NTCIR Workshop 

 금년 ４월,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자동차의 카 내비게이션이나 에어백에 불가결한 가속도센서, 의료분야, 

바코드를 대체하는 탭（전자적인 감찰표）……. 일본과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국 등 세계 

10 개국에서 모인 연구자 50 명이 용도를 다툰다. 

  빛의 ３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 그러나 발광다이오드나 레이저 등 반도체의 세계에서는 「파랑」이 

불가능했다.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니시자와 쥰이치(西澤潤一) 전 도호쿠(東北)대학 학장이 「꿈의 

기술」이라고 호평했을 정도이다.  

 그 꿈을 실현하여 「청색시대」의 막을 연 것이 도쿠시마현(德島縣) 아난시(阿南市)의 

니치아(日亞)화학공업（오가와 에이지(小川英治) 사장, 종업원 １４００명）이다. 

 ２０년전,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씨（４５세）는 만원전차 통근이 싫어서 교세라(京セラ) 입사를 

단념하고 형광체를 만드는 지방기업에 입사했다. 종업원 ２００명, 연구원 불과 ３명의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었다. 

 적색다이오드 등을 만들어도 지명도가 낮아 팔리지 않았다. ８９년, 「화풀이하는 심정으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청색에 도전하고 싶다고 사장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다」（나카무라씨）. 

 재료로는 당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던 질화갈륨을 선택했다.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작업 장치로 상식을 깨는 실험을 거듭하여 세계 최초로 「청색」이 겨우 완성되었다. 

４년후인 ９３년이었다. 세계는 지금 동사의 청자색 반도체레이저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적색레이저보다 빛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광디스크의 용량이 ２.５배나 확대되는 등 큰 가능성이 펼쳐진다. 

금년 ２월, 세계 최초로 샘플출하를 시작했다. 

 ＴＩ의 잭 킬비가 ＩＣ（집적회로）를 개발한지 ４０년. ２１세기 디지털혁명의 주역은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거인」들이다. 【이와사와 다케오(岩澤武夫)】＝계속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청색발광다이오드, 레이저의 소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자의 제조방법, 응용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SUPPLEMENT> 

<DESCRIPTION> 

450nm 이하인 청색발광다이오드의 구성·성분에 관한 것 

</DESCRIPTION> 

<NARRATIVE> 

발광파장 450nm 이하인 청색발광다이오드는 (Al-Ga-In)N 혼정계(混晶系), 레이저 발진현상에 기초한 

반도체가 있다. 실용화되어 있는 것의 개선과 새로운 성분, 구성에 기초한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NARRATIVE> 

<CONCEPT> 

발광파장, 450nm, 청색, 발광다이오드, 광반도체소자, 질화갈륨 

</CONCEPT>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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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KKH-G-H02-114191 

PATENT-KKH-G-H02-414843 

PATENT-KKH-G-H03-116912 

PATENT-KKH-G-H01-213900 

</PI> 

</TOPIC> 

 

<TOPIC> 

<NUM> 

0013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간판방식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419067</A-DOCNO> 

<A-LANG>JA</A-LANG> 

<A-SECTION>해설</A-SECTION> 

<A-AE>유</A-AE> 

<A-WORDS>702</A-WORDS> 

<A-HEADLINE>［인물］쵸 후지오(張 富士夫)씨＝도요타자동차 차기사장으로 내정</A-HEADLINE> 

<A-DATE>1999-04-19</A-DATE> 

<A-TEXT> 

 ＜쵸 후지오＝도쿄도 출신. 도쿄대학 시절에는 구니마쓰 다카지(國松孝次) 전 경찰청장관과 함께 

검도부에서 활약, 3 단. ６２세＞ 

 ◇언행일치야말로 성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길 것인가 미소를 잃지 않는 온화한 말씨와 

사근사근한 분위기. 「자연스러움」이 몸에 배어있다. 「그다지 안달하지 않고, 비교적 느긋하다」고 

자신을 말한다. 무골기질의 미카와(三河) 무사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요타 간부중에서는 "이채"를 띤다. 

 좌우명은 「성실」. 

 사무직 출신이지만 ２０년 가까이 생산관리부문을 담당해 왔다. 

「간판방식」으로 유명한 도요타 생산방식을 탄생시킨 고 오오노 다이이치(大野耐一)부사장의 수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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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쇼이치로(豊田章一郞)회장은 「법학부 출신이지만 제조는 오오노씨가 가르쳤다. 매우 기대된다」고 

평한다. 

 １９８７년, 미국생산 거점인 캔터키공장의 경영책임자로 취임. 

현지채용 사원들에서 직접 도요타생산방식을 가르쳐 생산효율을 비약시켰다. 당시의 수상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일하는 윤리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한데 대해, 「（수상의 발언은）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는 반론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현장제일주의를 일관했다. 

 도요타회장은 그 풍부한 국제감각과 성실한 인품을 평가하여 게이단렌(經團連)회장시절에는 보좌역으로 

임명했을 정도다. 이 때에 구축한 정재계와의 튼튼한 파이프가 신임사장의 큰 재산이 되고 있다. 

 도요타가문 밖에서는 최초로 사장이 된 오쿠다 히로시（奧田碩）씨가 「강(剛)의 오쿠다」라고 

평가되는데 반해 「유(柔)의 쵸」라고도 불린다. 

 내정 회견에서 「방금（사장승격 통고를） 막 받았기 때문에, 포부도 아무 것도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발언, 사내의 컨센서스형성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인품의 출중함으로 개성이 가려지기 쉬운 인상도 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 

실현될 것인가. 

＜글  중부보도센터·히구치 나오키(⊙口直樹)／사진  동·구사카와 히로시(草川博)＞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도요타자동차의 「간판방식」에 한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도요타자동차의 「간판방식」（생산방식）에 관련된 비즈니스방법 특허. 

</DESCRIPTION> 

<NARRATIVE> 

도요타자동차의 「간판방식」（생산방식）이란 원료조달에서 제품배달까지를 일괄관리하여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 효율화를 꾀하는 생산방식이다. 최근에는 비즈니스방법 특허가 붐이지만 이 도요타자동차의 

「간판방식」과 ＩＴ화를 결합시킨 방식이 ＳＣＭ（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원료조달에서 제품배달까지의 전생산관리시스템을 ＩＴ화하고, 항상 

최적한 루트를 설정하는 최적화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비즈니스방법을 말한다. 도요타자동차는 타사의 

비즈니스방법 특허 권리행사의 배제,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판방식」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 

</NARRATIVE> 

<CONCEPT> 

간판방식, 전생산시스템의 최적화, 효율화 

</CONCEPT> 

<PI> 

PATENT-KKH-G-H01-266302 

PATENT-KKH-G-H01-27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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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KKH-G-H01-336407 

PATENT-KKH-G-H05-233347 

PATENT-KKH-G-H10-111871 

</PI> 

</TOPIC> 

 

<TOPIC> 

<NUM> 

0014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휴대기기용 진동기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224072</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767</A-WORDS> 

<A-HEADLINE>［일본속의 세계제일］／４５  도쿄파츠공업의 휴대전화용 진동기</A-HEADLINE> 

<A-DATE>1999-12-24</A-DATE> 

<A-TEXT> 

 ◇원반형, 얇고 작게 

 휴대전화의 착신음이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진동모드로 바꾸어 놓는 이용자가 많다. 그 

휴대전화·ＰＨＳ용 진동기는 거의 틀림없이 소형정밀모터 제조사인 도쿄파츠공업（본사·군마현(群馬縣) 

이세사키시(伊勢崎市), 가이 노리히사(甲斐紀久) 사장）의 「편평(扁平) 코아리스진동모터 

ＦＭ시리즈」이다. 놀랍게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１００％, 해외에서도 ９０％이다. 야마구치 

다다오(山口忠男)·개발기술실장은 「얇기, 작기, 소비전류의 적기 등 모든 것이 세계제일」이라고 

자랑한다.  

 헤드폰 스테레오용 등의 소형모터를 생산하고 있던 １９８８년에 카드형 호출기용 진동기용 모터를 

개발했다. 모터는 원통형으로 박형화가 곤란했으나 평평하고 얇은 반달형 로터（회전자）를 개발하여 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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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원반형으로 하는데 성공했다. 로터의 선회에 의한 원심력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원리이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ＦＭ시리즈는 그 후에도 개량을 거듭하여 소형화의 길을 열었다. 현재 가장 작은 것으로는 직경 

1.２센티, 두께 ３.４밀리, 무게 １.３그램. 휴대전화의 소형·경량화에 공헌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９８년도의 ９５０만개에서 ９９년도는 ２１６０개로 약２.３배 증가. ２０００년도는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으로 ７０００만개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메이커의 해적판이 나돌고 있는 것이 걱정. 「원래는 세계시장 점유율도 １００％여야 

하지만 １０％ 정도는 해적판인 것 같다」（야마구치 실장）고 한다. 동사에서는 시장탈환을 위해 특허의 

판매도 검토, 「세계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다 히로키(增田博樹)】 

∞∞∞∞∞∞∞∞∞∞∞∞∞∞∞∞∞∞∞∞∞∞∞∞∞∞∞∞∞∞∞∞∞∞∞∞∞∞∞ 

 ◇도쿄파츠공업 

 １９５９년 창업. 자본금 ９０００만엔. 종업원 

６１２８명. ＝계속 

■사진설명  「편평 코아리스진동모터 ＦＭ시리즈」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휴대기기용 진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시사되고 있으면, 편평 코아리스진동모터로는 한정하지 않지만 모터로 

한정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휴대기기용 진동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에 관한 특허. 

</DESCRIPTION> 

<NARRATIVE> 

휴대전화에는 착신음을 울리지 않고 진동에 의해 착신을 알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진동기는 소형모터의 회전축에 편심으로 추를 부착하여 이 모터를 회전시킴으로써 진동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휴대기기에 내장가능하게 한 진동모터의 기술동향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 

</NARRATIVE> 

<CONCEPT> 

진동, 진동기, 모터, 전동기, 소형, 휴대 

</CONCEPT> 

<PI> 

PATENT-KKH-G-H04-301763 

PATENT-KKH-G-H11-223136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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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15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포라스금속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006196</A-DOCNO> 

<A-LANG>JA</A-LANG> 

<A-SECTION>3 면</A-SECTION> 

<A-AE>유</A-AE> 

<A-WORDS>566</A-WORDS> 

<A-HEADLINE>「４０％ 경량화 「포라스철」 제조성공   질소가스로 구멍을 뚫는다 －－ 오사카대학 

산업과학연구소  【오사카】</A-HEADLINE> 

<A-DATE>1999-10-06</A-DATE> 

<A-TEXT> 

 오사카대학 산업과학연구소의 나카지마 히데오(中嶋英雄)교수（재료공학）는 ５일,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내부에 １０００분의 １밀리－수밀리의 다수의 구멍을 뚫은 경량의 철인 「포라스（다공질）철」 제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４０％ 경량화해도 구멍의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강도는 종래의 철강과 다르지 

않은 것이 특징. 에너지절약형 차량의 개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자동차 차체에의 응용 등이 기대된다고 

한다. 

 나카지마교수는 수소나 질소 등의 기체는 고온에서는 금속과 함께 녹지만 냉각시키면 고체인 금속과 

기체로 분리되는 점에 착안. 금속과 기체가 들어간 주철을 바닥이나 측면 등 한 방향에서 물로 냉각시켜 

그 면에서 수직으로 금속이 굳어져 나가도록 했다. 이 때 기체도 한 방향으로 퍼진다. 절단하여 기체를 

빼내면 １０００분의 １밀리－수밀리의 방향이 일정한 구멍이 뚫리는 메카니즘. 

 나카지마교수는 작년에 동이나 니켈, 알루미늄 등 여러가지 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사용하여 

개발에 성공. 그러나 사업화를 검토한 기업으로부터 「대량생산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기체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 폭발성이 없는 질소를 사용한 제조를 연구하고 있었다. 

 질소로 구멍을 뚫은 경우, 구멍 표면에 철과 질소 화합물이 코팅되어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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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되었다. 

 【구지라오카 히데노리(鯨岡秀紀)】 

■사진설명  질소가스로 방향이 일정한 구멍을 뚫은 「포라스철」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고온에서 금속을 한번 용융시킨 후에 응고시키고, 필요에 따라 후처리를 하여 제조한 포라스금속 또는 그 

포라스금속 제조방법. 

</SUPPLEMENT> 

<DESCRIPTION> 

고온에서 금속이나 합금을 용융시켜 가스와 공존시킨 후에 응고시키고, 필요에 따라 후처리를 하여 

제조하는 포라스금속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DESCRIPTION> 

<NARRATIVE> 

포라스금속이란 금속덩어리 속에 다수의 기공이나 구멍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용융금속 상태에서 

가스와 공존시킨 후에 응고과정에서 그 가스를 밀어내는 방법」과 「금속분말을 가공·성형한 후에 

소성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포라스금속의 현재 주류를 이루는 제조방법은 분말의 금속이나 

합금을 가압성형한 후에 소성하여 제조하는 것이 주류이다. 이번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제조법이 

아니라 용융시켜 가스와 공존시킨 후에 응고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열교환기나 섭동부재 등의 용도 및 

제품에 관한 발명은 대상외로 한다. 그리고 금속분말에 바인더 등의 액상물질을 혼합하여 슬러리하고, 

이것을 늘려서 가열·건조시킨 후에 소성하여 제조한 포라스금속 또는 세라믹제품 등은 대상외로 한다. 

더욱이 연통기공을 가지는 소실성 발포부재에 금속분말류의 슬러리를 도포부착시킨 후에 가열하여 

발포부재를 소실시키고, 소결하여 제조하는 포라스금속 등도 대상외로 한다. 대상으로 하는 금속이란 

금속이나 합금으로 하고, 세라믹 및 그들의 중간물질은 제외한다. 또한 대상으로 하는 가스란 수소와 

질소에 한하지 않고 기체이면 무엇이든지 괜찮다. 

</NARRATIVE> 

<CONCEPT> 

포라스, 다공질, 기공, 발포, 급속, 철, 합금, 용융, 응고 

</CONCEPT> 

<PI> 

PATENT-KKH-G-H08-239580 

PATENT-KKH-G-H11-195260 

</PI> 

</TOPIC> 

 

<TOPIC>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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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수질오염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914271</A-DOCNO> 

<A-LANG>JA</A-LANG> 

<A-SECTION>사회</A-SECTION> 

<A-AE>유</A-AE> 

<A-WORDS>982</A-WORDS> 

<A-HEADLINE>비와호 오염심각, 기형배스는 １５％ －－ 시가대학 연구원 조사</A-HEADLINE> 

<A-DATE>1999-09-14</A-DATE> 

<A-TEXT> 

 시가(滋賀)대학 환경교육호소실습센터 구마가이 아키오(熊谷明生) 객원연구원（２４세）이 

１９９６년부터 ３년간 비와호(琵琶湖) 전역에서 블랙배스와 블루길 총１만３２３２만 마리를 조사한 결과, 

블랙배스의 15.3％, 블루길의 5.9％에서 등뼈의 기형이 발견되었다. 비와호 전역에서 어류의 기형실태가 

밝혀진 것은 처음. 시가대학이 약１０년전 비와호 남부에서 블루길을 조사했을 때는 기형은 제로였다고 

한다. 구마가이 연구원은 「농업배수나 생활배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할 수 있겠다. 

 구마가이 연구원이 이 ２종을 선택한 것은 서식수가 많고 포획하기 쉬운 반면 붕어 등 재래종은 

서식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개체수도 적기 때문. 비와호주위에서 ４０개소를 선정, ９８년 １２월까지 

각지점에서 매월 ３０마리씩 배스와 블루길을 투망으로 포획. 샘플은 배스가 ８３９８마리, 블루길이 

４８３４마리. Ｘ선으로 등뼈 모양을 조사했다. 

 기형의 대부분은 척추가 짓눌린 듯이 변형된 척추이상으로 배스에서는 이것이 80%. 등뼈가 크게 굽은 

개체, 종양이 발생하거나 척추가 없는 개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배스의 기형은 아도가와쵸(安曇川町)에서 다카시마쵸(高島町)에 걸친 호수 북서안이 

22.2％로 많고, 이어서 히코네시(彦根市)에서 오미하치만시(近江八幡市)에 걸친 호수 북동안이 18.4％. 

적었던 것은 오쓰(大津), 모리야마(守山) 양시를 포함한 남부의 9.5％. 전체적으로는 북부（16.5％）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현의 수질조사에서 재작년에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전질소 수치가 호수 북부에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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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１리터당 0.2 밀리그램 이하）을 웃도는 0.33 밀리그램을 나타내는 등 오염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 

 구마가이 연구원은 「남호（비와호대교 이남）에서는 먹이가 되는 작은 고기가 거의 없어, 배스나 

블루길의 포식은 북호가 중심」이라고 한다. 기형의 원인물질을 모르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은 경우의 

인체에 대한 영향도 불분명. 또한 ５∼６년은 사는 배스 등과 달리 １년이면 죽어버리는 은어 등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한다. 

 현 환경정책과는 「수질개선이 급선무로, 배수의 정화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시다 

다츠야(石田達也)】 

 （이 기사에는 그림 「블랙배스의 조사지점별 변형률」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림 「블루길의 조사지점별 변형율」이 있습니다） 

■사진설명  등뼈에 기형이 발견된 블랙배스（시가대학 환경교육호소실습센터·구마가이 아키오 연구원 

제공）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전질소 측정방법·장치에 한정. 측정방법은 한정하지 않는다. 

</SUPPLEMENT> 

<DESCRIPTION> 

전질소 측정방법·장치 

</DESCRIPTION> 

<NARRATIVE> 

근년 수질오염, 예를 들면 부영양화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질소나 인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전질소를 측정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주된 측정방법으로는 

자외선흡광광도법, 화학발광법이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이 있으나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장치의 

소형화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NARRATIVE> 

<CONCEPT> 

수질오염, 전질소, 측정, 방법 

</CONCEPT> 

<PI> 

PATENT-KKH-G-H07-088182 

</PI> 

</TOPIC> 

 

<TOPIC> 

<NUM>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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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드라이마크용 세제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402100</A-DOCNO> 

<A-LANG>JA</A-LANG> 

<A-SECTION>가정</A-SECTION> 

<A-AE>유</A-AE> 

<A-WORDS>955</A-WORDS> 

<A-HEADLINE>［금주의 척척박사］ 드라이마크 의류도 세탁가능한 세제  수축방지성분을 배합</A-HEADLINE> 

<A-DATE>1998-04-02</A-DATE> 

<A-TEXT> 

 ◇「담금세탁」 준수를 

 ◇왜? 

 최근 담금세탁으로 때를 빼는 드라이크리닝용 세제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드라이크리닝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용제로 때는 빼는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물에 담궈도 괜찮습니까?  

＝가와사키시(川崎市), 야마다 게이코(山田惠子)씨（３８세） 

 드라이크리닝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휘발성 유기용제로 기름때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현재 각메이커에서 

시판되고 있는 드라이마크 의복도 세탁할 수 있는 세제는 의류에 부담을 주지 않고 물세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드라이크리닝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의류 중에는 젖은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수축하지만 물에 담그는 것 만이라면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의 의류를 구분하여 세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사의 경우는 「에마르」라는 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성세제입니다만 종래의 제품에 비해 

실리콘이라는 수축방지성분이 배합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담궈두기만 해도 때가 빠지도록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어떤 의류든지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의류에 붙어있는 세탁 그림표시를 보고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드라이마크와 함께 손세탁마크가 붙어있는 것은 보통으로 손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세탁은 안된다는 

마크가 붙어있어도 울혼방 바지나 스커트, 마 또는 울제품 블라우스, 쉐터,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블라우스, 레인코트 등은 「담금세탁」을 하면 가정에서도 세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온, 큐프라, 견, 

아세테이트, 폴리노직 등의 혼방품이나 프리츠, 주름가공 등이 되어있는 제품, 벨벳과 같이 털이 긴 옷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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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형태가 흐트러지기 쉬운 재킷 등은 가정에서 세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탁방법은 칼라나 소매 등 더러워진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접어서 １５분간 세제를 녹인 물에 

담궈둡니다. 그 후 ２０초 정도 탈수하여 헹굼수에 １분 정도 담궜다가 탈수를 합니다. 헹굼은 ２회 

반복하여 주십시오. 

 스웨터 등은 수축되지 않고 형태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세탁됩니다. 학생복이나 제복 등도 

가정에서 세탁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험해봐 주십시오. 

《대답은 가오(花王) 생활문화연구소 주임, 하세가와 노부코(長谷川伸子)씨》 

■사진설명  시판되고 있는 드라이마크 의류를 세탁가능한 세제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의류용일 것, 액체세제일 것, 수축방지성분으로 실리콘이 들어있는 것을 필수로 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드라이마크가 붙어있는 의류라도 세탁할 수 있는 가정용 액체세제로서 수축방지성분으로 실리콘이 

들어있는 것. 

</DESCRIPTION> 

<NARRATIVE> 

울은 물에 젖으면 서로 엉겨서 수축되어 버리므로 세탁은 일반적으로 드라이크리닝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물세탁（웨트크리닝）에 비해 공정이 많고 고가의 유기용제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이 비싸다. 가정에서 울 등의 의류를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는 세제를 대상으로 한다. 

</NARRATIVE> 

<CONCEPT> 

의류, 수축, 세탁, 실리콘 

</CONCEPT> 

<PI> 

PATENT-KKH-G-H08-218855 

PATENT-KKH-G-H08-219967 

</PI> 

</TOPIC> 

 

<TOPIC> 

<NUM> 

0018 

</NUM> 

<LANG>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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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통신가라오케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004168</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1860</A-WORDS> 

<A-HEADLINE>［창업의 숲］번외편 크레센트 창업자, 이노우에 다이스케씨 가라오케왕의 영광과 좌절  

【오사카】</A-HEADLINE> 

<A-DATE>1999-10-04</A-DATE> 

<A-TEXT> 

 가라오케를 발명하여 미국 타임지가 「２０세기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아시아의 ２０인」에 선정된 

크레센트 창업자 이노우에 다이스케(井上大佑)씨（５９세）＝효고현(兵庫縣) 니시노미야시(西宮市). 손문, 

모택동, 간디, 타고르,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등과 함께 "역사의 신전"에 이름을 올렸으면서도 

가라오케에서 손을 털고 지금은 １억５０００만엔의 빚을 안고있는 처지이다. 만약 특허를 취득했더러면 

도대체 얼마나 재산을 모았을까? 이노우에씨는 「밤을 넘기는 돈은 갖지 않겠다」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ＫＡＲＡＯＫＥ ＫＩＮＧ」（타임지）의 영광과 좌절은 선명하고 강렬하다. 

 「여보, 집세낼 돈이 없어요」. 아내의 이 말에 가라오케 세계에서 완전을 손을 씻기로 했다. 

１９９３년의 일이다. 그 ９년전, 자신이 창업한 가라오케기기 제조·판매회사 크레센트의 사장을 

그만두고 재건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크레센트는 결국 작년 ７월, 약９８엔의 부채를 안고 

화의개시를 신청. 현재 화의가 인정되어 경영재건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 억 5000 만엔의 빚 뿐이오」라고 안경속의 눈이 웃는다. 

 이노우에씨는 고등학교 １학년 때 록코산(六甲山)의 갸바레에서 악단의 드럼을 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직. 엘비스 프레슬리를 흉내낸 옷과 리젠트 헤어스타일로 출근했다. 당연히 

기타하마(北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에는 밴드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입사동기 여성이 이노우에씨 눈앞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듣는 것을 보고 전화기로 이 상사를 내려쳤다. 

그길로 기타를 들고 여행길에. 

그로부터 １７년간 아오모리(靑森)에서 규슈(九州)로 전국각지의 캬바레나 스트립업소를 전전했다. 

３０살을 넘겼을 때 「언제까지나 밴드를 할 수는 없다. 동료들이 나이가 들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밴드맨에게는 노후의 보장이 없었다. 그 불안이 가라오케의 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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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 

 「가라오케」는 원래 밴드동료 사이에서 사용하던 말로 노래를 뺀 연주를 말한다. 「가라오케를 기계로 

하면 어떨까」. 

이노우에씨는 문득 생각했다. 마침 팔리기 시작하던 카 스테레오도 힌트가 되었다. 오사카의 

니혼바시(日本橋)에서 테이프 데크, 모터, 타이머 등을 사서 동료들과 조립했다. 테이프는 밴드동료가 

연주하여 녹음했다. 

 

 ◆７１년에 제１호기                     

 제１호기가 탄생한 것은 ７１년. ５분간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만 테이프가 돌아가서 테이프가 

재생되는 시스템. 정지하는 것은 대체로 ２곡째의 중간쯤이기 때문에 １００엔짜리를 추가로 넣지 않으면 

곡을 끝까지 다 부를 수 없는 대용품이었다. １１대를 제조하여 １０대를 고베 산노미야(三宮)의 

스낵(한국의 단란주점에 해당)에 대여했다. 

 이것이 고베의 밤업소에서 뜻밖의 히트를 친다.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라이브연주에서 가라오케로 바꾸는 

클럽도 생겨났다. 고베의 업소가 오사카에 업소를 오픈했을 때 가라오케도 함께 진출했다. ７３년에는 

주식회사 「크레센트」의 설립에 이르렀고, 이후 가라오케가 전국으로 보급됨에 따라 실적은 순조롭게 

신장되어 갔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빨라 레이저디스크가 주류를 이루었다. 같은 시기에 창업한 

다이이치코쇼(第一興商)나 닛코도(日光堂)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크레센트는 설비투자에 뒤지기 시작, 창업 

１１년후인 ８４년에 도산위기에 직면한다. 동생에게 사장직을 물려주고 재건에 뛰어들었으나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지금은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서 바퀴벌레, 쥐 구제기 제조·판매회사를 경영한다. 이노우에씨와 부인 

등 ４명. 구제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바퀴벌레, 쥐는 가라오케기계의 고장원인이 되기 때문」. 

 이노우에씨가 가라오케장치의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높다. 가라오케기기는 ５５만대나 

있으며, 작년도의 소프트를 포함한 시장규모는 추정치로 １조９８２억엔. 특허사용료는 당사자간에 

정해지는데다가 보호기간（출원으로부터 ２０년）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 １％만 

잡아도 １００억엔. 특허를 취득했더라면 이노우에씨의 인생은 전혀 달라져 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라오케 킹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한다. 

 「밴드동료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이기에 특허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항상 지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타임지는 이노우에씨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의 심플한 발명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발견했다」 

 【나카니시 미츠루(中西滿)】 

■사진설명  제１호기 옆에서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노우에 다이스케씨（이노우에씨 제공）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통신기능을 갖춘 가라오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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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DESCRIPTION> 

대량의 가라오케정보를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에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가라오케장치 

</DESCRIPTION> 

<NARRATIVE> 

가라오케란 노래를 뺀 연주를 말한다. 통신가라오케는 스탠드어론형과 비교하면 레이저디스크의 교체가 

불필요, 디스크 보존공간이 불필요, 신곡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잇점이 있다. 여기서는 위성을 

이용한 가라오케장치도 포함한다. 

</NARRATIVE> 

<CONCEPT> 

가라오케, 통신시스템 

</CONCEPT> 

<PI> 

PATENT-KKH-G-S59-073515 

PATENT-KKH-G-S61-098382 

PATENT-KKH-G-S62-332149 

</PI> 

</TOPIC> 

 

<TOPIC> 

<NUM> 

0019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귀식체온계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611074</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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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ORDS>211</A-WORDS> 

<A-HEADLINE>［비즈니스정보］고정밀 귀식체온계 －－ 오무론(OMRON)</A-HEADLINE> 

<A-DATE>1999-06-11</A-DATE> 

<A-TEXT> 

 오무론에 귀에 센서를 대기만 하면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식체온계 「겐온쿤 퀵크 

ＭＣ—５０９」＝사진＝를 ２１일부터 발매한다. 약１초면 검온하며 동사의 종래품보다 검온정밀도를 

높였다. 꼭 잡고 한쪽 손으로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량했다. 희망소매가격은 ６０００엔. 

귀식체온계는 동사가 재작년에 가정용으로 처음 발매했으며, 검온을 싫어하는 영유아라도 수초만에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히트를 쳤다. 각사가 제조에 뛰어들어 １９９８년도에는 전체적으로 ９０만개나 

팔렸다.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체온계 중에서 귀를 측정부위로 하도록 고안된 것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귀에 센서를 대기만 하면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식체온계 

</DESCRIPTION> 

<NARRATIVE> 

체온계는 겨드랑이밑이나 구강내를 측정부위로 하는 것이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겨드랑이밑 측정은 

사용이 번잡하고 구강내 측정은 의료사고의 우려도 있다. 귀식체온계는 검온을 싫어하는 영유아라도 

측정하기 쉬운 등 편리함이 있다. 귀식체온계용 부품이나 용기는 대상외로 한다. 

</NARRATIVE> 

<CONCEPT> 

귀식, 귀용, 고막, 체온계, 검온, 센서 

</CONCEPT> 

<PI> 

PATENT-KKH-G-H07-002327 

PATENT-KKH-G-H07-277273 

</PI> 

</TOPIC> 

 

<TOPIC> 

<NUM> 

0020 

</NUM> 

<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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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사용한 기름 재활용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803173</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1188</A-WORDS> 

<A-HEADLINE>［번뜩이는 벤처열전］ 사용한 식용유  디젤차 연료로 재활용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8-03</A-DATE> 

<A-TEXT> 

 접시나 냄비에 남은 식용유를 부엌에서 씻어내 버린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고 있는 습관이 실은 지구의 물을 오염시키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응고제를 사용하여 

쓰레기로 소각하면 어떨까? 이것도 이산화탄소의 대량발생으로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 사용한 후의 

식용유는 상당히 성가신 존재이다. 차라리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여 크린연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 

발상에서 꿈의 프로젝트가 시동되었다. 

 환경기기연구개발·제조판매회사 론포드 （교토시(京都市) 나카교구(中京區)）가 교토시와 신에너지 

「Ｅ—ＯＩＬ」을 공동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먼저 １１월부터 동시의 쓰레기수집차 ２２０대와 시영버스 

２대의 디젤차용 연료로 시험사용하고 있다. 

 신연료는 사용한 식용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메탄올을 배합하여 화학반응시켜 연료로 전환한다. 

경유에 비해 유황이 적고 검은 연기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연비나 출력면에서 손색이 없다. 

도로운송차량법이나 석유품질확보법의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판하는 디젤차에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야후지 시케토(早藤茂人)사장（４５세）은 대학졸업후 샐러리맨 ４년째에 독립한 창업가. 한 때 

시가(滋賀), 교토 등에 ２００점포 이상을 거느린 편의점 체인을 경영했다. 그러나 ８년전에 간암에 걸린 

것을 알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대형편의점에 매각했다. 다행이 완치되었으나 「한번 잃어버린 

생명. 사회에 보다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때 머리속에 떠오른 것이 어릴 때부터 놀이터로 삼아오던 비와호(琵琶湖)의 수질악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시미즈 다케오(淸水剛夫)·교토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사용한 식용유라도 연료화할 수 있다」는 

조언과 지도를 받아 ４년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현재 교토시를 통해 전국 약２４０ 시정촌(市町村)에서 사용한 식용유를 회수하여 제조프랜트에서 

연료를 만들고 있다, 가격은 경유와 비슷한 １리터당 ７０∼８０엔. 시 청소국은 「민감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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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가까이 가면 튀김기름 같은 냄새가 나지만 그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민간 자동차에의 

실용화도 시간문제입니다」라고 자신만만하다. 

 「환경보전대책과 재활용에 힘을 쏟는 고도(古都) 교토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그리고 지구 전체의 

환경개혁에 공헌하고 싶다」고 하야후지사장은 말한다. 

꿈은 손이 닿는 곳까지 와있다. 【후지모토 후미아키(藤本史昭)】 

 

◆론포드◆ 

 창업：１９９６년 

종업원：２０명 

자본금：３７３０만엔 

매상고：１억４０００만엔 

（９８년 ５월기） 

■사진설명  청소차에 폐유를 사용한 디젤연료를 급유하는 작업원＝교토시 사쿄구(左京區)의 

다카노(高野)청소사무소에서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사용한 식용유를 연료로 재활용 

</SUPPLEMENT> 

<DESCRIPTION> 

사용한 식용유 등의 폐유에서 재활용된 디젤연료 등의 연료 혹은 그 제조방법 및 장치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DESCRIPTION> 

<NARRATIVE> 

가정에서 사용된 식용유나 폐유 등은 그대로 폐기되거나 하여 수질오염의 최대 원인이라고 한다. 응고제를 

사용하여 쓰레기로 소각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도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등 

식용유의 처분은 성가신 문제를 안고있다. 그래서 디젤연료 등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소각장치의 개량 등 단순히 환경오염의 저감이나 방지에 관한 기술은 대상외로 한다. 폐유의 

회수방법이나 장치는 대상외로 한다. 

</NARRATIVE> 

<CONCEPT> 

사용한 기름, 폐유, 재활용, 디젤연료, 연료 

</CONCEPT> 

<PI> 

PATENT-KKH-G-H09-327018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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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21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테이블크로스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819338</A-DOCNO> 

<A-LANG>JA</A-LANG> 

<A-SECTION>예능</A-SECTION> 

<A-AE>유</A-AE> 

<A-WORDS>2566</A-WORDS> 

<A-HEADLINE>［불타고 있습니다］ 메이와그라비아 회장, 오시마 야스히로씨  인쇄테이블크로스 일본제일  

【오사카】</A-HEADLINE> 

<A-DATE>1999-08-19</A-DATE> 

<A-TEXT> 

◆메이와(明和)그라비아 회장, 오시마 야스히로(大島康弘)씨（７７세） 

오시마씨는 제 2 차 세계대전중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조를 담당했던 인쇄의 프로. 전후 

평화산업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도시락을 싸는 비닐보자기에 응용, 미국에서 견학한 비닐레이스 공정을 

개량하여 특허를 취득, 이 분야에서는 전국 시장점유율 ９０%. 그 후에도 전자계산기 키의 판면이나 

Ｘ선필름의 번호인쇄 등 히트제품을 잇달아 탄생시켰다. 그 비결은 「１％의 영감과 ９９％의 

노력입니다」라고 에디슨의 말을 인용. 

 

 ■학생용 보자기에서부터 

 ——레이스생산의 경위는？ 

 오시마회장: 전쟁중에 육군의 노보리토(登戶)연구소라고 하는 특수연구소에 배속되어 중국화폐의 

위조지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제모략전입니다만 당시는 철판인쇄기술을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전후 선배와 함께 인쇄회사를 설립. 평화이용을 위해 비닐에 인쇄하여 학생들의 도시락용 보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해산. 후계회사라는 생각으로 당사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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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보자기는 국내용 및 동남아시아 수출 등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장래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５년째 되던 해에 미국에 건너가서 시장조사. 거기서 요판으로 만든 비닐제 식탁용레이스를 보고 

「이거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메이커를 찾아가서 겨우 금형공정만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１장씩 

만드는 평판방식이었습니다. 귀국해서 연속제작이 가능한 롤（윤전）방식을 고안하여 레이스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체감과 복잡성 

 ——위조지폐에서 레이스로？ 

 오시마회장: 지폐는 위조하기 어렵도록 요판으로 잉크를 볼록하게 나오게 만듭니다. 이 오목한 부분에 

소재를 넣고 가열하여 응고된 후에 꺼내는 몰드프린트라는 기법으로 레이스의 입체감있는 복잡한 무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약 6 년에 걸쳐 제조법과 주변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인쇄라고 하는 성숙산업에서 후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가 기댈 언덕인 것입니다. 화려한 레이스가 싸다고 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팔렸습니다. 다만 판매는 상사에 일임. 미국에 생산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판매는 

대리점에 맡겼기 때문에 값이 비싸 직판방식의 경쟁회사에 패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외 

모두 직판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Ｘ선, 전자계산기, 케이크… 

 ——그 후에도 잇달아 개발. 

 오시마회장: 인쇄로 될 것 같은 것은 잇달아 상담을 받게되어……. 어느날 치과의원에 갔더니 X 레이를 

찍은 후, 누구의 치아를 촬영한 필름인지를 구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케이스에 납이 

들어간 잉크로 두껍게 번호를 인쇄, Ｘ선을 쐬어도 그 번호가 감광되지 않고 필름에 나오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에 보급되었으며 시장점유율 １００％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산기 

메이커가 처음으로 키터치방식을 발매했을 때 보통인쇄로는 문자판의 인쇄가 지워지기 때문에 특수인쇄로 

지워지지 않는 문자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 메이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크점에서 「과자 표면에 문자를 써넣고 싶다」는 상담을 받고 달걀흰자를 잉크로 하여 입체적인 

문자를 인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현지의 요청으로 

 ——국제화도 현지의 요청이라고？ 

 오시마회장: 미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쇄공장만의 계획이었습니다만 저변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공장을 만들어 달라, 

자동차공장을 유치할테니 좌석용 시트를, 아니 좌석 전체를, 게다가 프런트패널의 플라스틱 부품도 만들어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뜻 밖에도 종업원 ４０００명의 큰공장이 되었습니다. 코스트절감을 위해 사용에 

익숙한 중고기계를 도입하는 등 궁리를 거듭하여 순조로운 운영이었습니다만 최근의 불황과 정치불안이 

발목을 잡아서……. 규모를 축소하여 올해는 드디어 흑자전환, 겨우 한 숨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에 생산을 이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려 휴직중인 종업원을 복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내에서 발명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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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개발방침은? 

 오시마회장: 우선은 염화비닐을 대체할 소재를 개발.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 염화비닐업계는 「소각로 

탓」이라고 말하지만 현상황에서는 누가 나쁘다고 하기보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사는 ４０여년 전부터 폴리에틸렌 인쇄도 하고 있어 대응도 착착 진행중. 

신제품에서는 본업인 테이블크로스에서 바닥재, 커튼, 창문에 붙이는 디자인시트 등 주거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요원 ３０명 외에 디자이너도 거느리고 "사람에게 친화적인 상품" 개발이 

목표입니다. 사원들에게는 신제품개발 순서를 제시, 사내 콘테스트도. 간단한 체크방식으로서 「만들 수 

있는지, 팔릴지, 돈이 될지」만을 체크. 당사가 취득한 약３００건의 특허는 대부분이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생년월일  １９２１년 ９월２５일 

 ★출신지  사이타마현(埼玉縣) 

 ★출신교  일본대학 전문부 

 ★가족  부인 세쓰코(節子)씨（７１세）１남 

 ★취미  카메라 

 ★좋아하는 단어  성의·열의·창의 

 ★기타 직책  발명협회오사카지부 부지부장, 일본인도네시아경제협회 간사이회장 

 

◆메모 

 ◆본사  ⊙５７７—８５１０  東大阪市柏田東町１２-２８  전화:０６·６７２２·１１３１ 

 ◆연혁  １９４５년 인쇄회사 설립에 참여, ４９년 비닐인쇄 개발, ５３년 현회사 설립, ６０년 

폴리에틸렌인쇄 개발, ６１년 미국에 주재원사무소, ８９년 현재 회사명 

 ◆사원수  ４６５명 

 ◆연매출  작년 9 월 기준 １７３억엔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인쇄에 의해 장식성이 높은 테이블크로스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장치. 

</SUPPLEMENT> 

<DESCRIPTION> 

인쇄에 의해 장식성이 높은 테이블크로스를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장치. 

</DESCRIPTION> 

<NARRATIVE> 

장식성이 높은 레이스 등은 인쇄에 의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재의 다양성이나 가공기술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인쇄법은 요판, 

철판 등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나 인쇄하는 재질은 합성수지 시트, 파일로 한다. 그리고 이들 합성수지 

시트는 테이블크로스, 테이블커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식성에 특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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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CONCEPT> 

인쇄, 시트, 테이블크로스, 장식, 레이스 

</CONCEPT> 

<PI> 

PATENT-KKH-G-H07-144358 

PATENT-KKH-G-H08-116102 

PATENT-KKH-G-H09-134042 

PATENT-KKH-G-H09-217910 

PATENT-KKH-G-H10-092097 

</PI> 

</TOPIC> 

 

<TOPIC> 

<NUM> 

0022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ＮＯｘ 저감장치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101173</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586</A-WORDS> 

<A-HEADLINE>배기가스 저감장치를 개발  미국, 한국에서 특허취득  효고현 운송업, 마키타 히데아키씨  

【오사카】</A-HEADLINE> 

<A-DATE>1999-11-01</A-DATE> 

<A-TEXT>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서 운송업을 경영하는 마키타 히데아키(牧田英明)씨（６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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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퓨처즈」가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마키타씨가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것으로 질소산화물（ＮＯｘ） 삭감효과가 커서 특허취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진출하려고 의욕에 

넘쳐 있다. 

 마키타씨는 １９６３년에 마키타운송을 창업. ７３년의 제 1 차 오일쇼크로 연료비가 급등했다. 

연비절약을 위해 ６개사 정도의 제품을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직접 개발에 착수. 그 과정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아이디어가 떠올라 수 만번의 실험 끝에 ２０년이 걸려 실용화에 성공했다. 

 「퓨처즈」는 영구자석과 원적외선 세라믹을 이용한 것이 최대의 특징. 원주상의 용기속을 영구자석제 

격실로 작게 나누어 연료의 완전연소를 촉진하는 메카니즘이다. 

 연료비를 ３０％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ＮＯｘ도 ３０％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미 

１３００대를 판매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중심가격은 ３０만엔 전후. 

 마키타씨는 「중소운송업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다. 지구온난화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에서의 

접촉도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을 계기로 더욱 비약하고 싶다」고 말한다. 마키타운송은 

전화:０６·６４３６·９３９０。 

【나카니시 미츠루(中西滿)】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연료유체 또는 이것과 공기의 혼합기를 자기와 적외선으로 처리함으로써 배기가스중의 ＮＯｘ를 저감하는 

방법·장치에 한정. 연소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 

</SUPPLEMENT> 

<DESCRIPTION> 

연소기관의 연료유체 또는 이것과 공기의 혼합기를 자기와 적외선으로 처리함으로써 배기가스중의 

ＮＯｘ를 저감하는 방법·장치. 

</DESCRIPTION> 

<NARRATIVE> 

연소기관이란 내연기관·외연기관 등의 열기관을 말하며, 연료유체란 액상 또는 기체연료 등 고체 이외의 

유동성을 가진 연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등의 기체·액체연료 또는 

이들과 공기의 혼합기를 연소전에 자기와 적외선으로 처리함으로써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배기가스중의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장치가 공개되어 있는 안건은 전부 해당한다. 

</NARRATIVE> 

<CONCEPT> 

질소산화물, ＮＯ, ＮＯｘ, 자기, 광선, 적외, 연료, 혼합기 

</CONCEPT> 

<PI> 

PATENT-KKH-G-H08-021179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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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23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저부식성 도금강판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1005068</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무</A-AE> 

<A-WORDS>236</A-WORDS> 

<A-HEADLINE>「특허를 침해했다」고 ＮＫＫ를 제소－－신일본제철</A-HEADLINE> 

<A-DATE>1999-10-05</A-DATE> 

<A-TEXT> 

 신일본제철은 ４일, 동사와 도요타자동차가 공동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용 

고급도금강판에 대해 ＮＫＫ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２８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법에 

제기했다. 신일철과 도요타는 「도요타그룹 이외에는 팔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ＮＫＫ에 제조기술을 

라이선스 공여하고 있었으나 ＮＫＫ는 이 약속을 위반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용으로 제조·판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ＮＫＫ는 「신일철로부터의 라이선스 공여로 제조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제품」이라고 

전면적으로 다툴 태세이다.【후쿠모토 요코(福本容子)】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용융아연도금용 강판모재인 철 이외의 성분과 그 함유율의 공개가 있는 것에 한정. 제조방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Ti 를 함유하는 강판모재에 한정. 

</SUPPLEMEN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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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가공성을 확보하면서 부식성을 낮춘 Ti 함유 강판모재. 

</DESCRIPTION> 

<NARRATIVE> 

강판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그 모재인 철 이외의 성분과 그 함유율에 따라 

좌우된다. 종래의 냉간압연공정에서 용융아연조에 담금으로써 실시되는 용융아연도금은 자동차용 

방청강판으로서 충분한 내식성을 갖고 있으나 노상의 자갈튕김 등에 의해 도금층에 금이 가면 

강판내부에까지 부식이 진행하기 때문에 부식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강판의 용도로 보아 

가공성의 확보는 필수요건이지만 가공성과 부식성은 모재인 철 이외의 성분의 함유율에서 본 경우,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양립성은 어렵다. 여기서는 가공성을 확보하면서 부식성의 개선을 꾀한 

강판모재의 성분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정해로 한다. 또한 이 용도로 사용되는 강판은 성질상 유해한 N 을 

고정할 목적으로 Ti 를 함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i 함유 강판모재에 한정한다. 

</NARRATIVE> 

<CONCEPT> 

아연용융도금, 부식, 내식, 티탄, 철합금 

</CONCEPT> 

<PI> 

PATENT-KKH-G-H03-015586 

</PI> 

</TOPIC> 

 

<TOPIC> 

<NUM> 

0024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924037</A-DOCNO> 

<A-LANG>JA</A-LANG> 

<A-SECTION>사설</A-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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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무</A-AE> 

<A-WORDS>1308</A-WORDS> 

<A-HEADLINE>［사설］ 신에너지 -- 고조되는 연료전지에 대한 기대</A-HEADLINE> 

<A-DATE>1999-09-24</A-DATE> 

<A-TEXT> 

 여러가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대기는 오염된다. 화석연료도 고갈로 접어든다. 

이상적인 에너지원은 없는 것일까?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태양열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장래성을 갖고는 있으나 

발전코스트가 높고 자연에 의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급속한 보급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가 각광을 받아왔다. 1 쌍의 전극과 전해질로 이루어지며,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발전하는 장치이다.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장래에 에너지원에 곤란을 겪는 일은 결코 없다」고 꿈을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 우주선에서는 

알칼리형 연료전지를 이용하지만 지금은 인산형, 용융탄산염형, 고체산화물형, 고분자인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고체고분자형 등 4 종류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인산형은 아직 발전코스트는 높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에서는 호텔이나 병원, 연구소 등에 

160 대 이상 설치되어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출력 １０００킬로와트까지의 중규모 전원으로 

적합하다. 

 １０만 킬로와트 정도까지로 화력발전의 대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융탄산염형과 고체산화물형이다. 

용융탄산염형은 실증단계에 들어가 １０００킬로와트의 플랜트도 국내에 있다. 

 최근 수년간 자동차메이커를 중심으로 개발이 현저하게 진행된 것이 고체고분자형이다. 전세계 

자동차메이커가 2003, 2004 년에 동형의 연료전지자동차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고체고분자형은 더욱이 가전제품의 하나로서 일반가정에도 들어가 유력한 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효율이 높고 크린한 연료전지가 보급된다면 획기적인 일이다. 전력, 가스회사를 끌어들여 

발전코스트의 대폭절감,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 등의 문제를 극복해주기 바란다.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내년도부터 내구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연료전지 보급기반 정비사업에 

착수한다.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급을 빼놓을 수 없다. 앞으로는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도입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고체고분자형 개발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있다. 「앞으로 ３∼５년이 승부」라고 하는 가운데 

각업계의 협력과 산관학 연계를 통해 가일층의 기술혁신에 임해주기 바란다. 

 세계의 자동차메이커는 격렬한 개발경쟁을 전개하면서부터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의 성능데이터를 

공표하지 않게 되었다. 큰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의 장래에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국제협력이 불가결하다. 용어나 부품의 품질, 형상, 칫수를 

통일하는 국제표준화도 과제일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 많아진다. 

 수소를 무엇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도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솔린이 후보중의 하나지만 

크린도는 떨어진다. 유력한 메탄올, 천연가스, 석탄가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소로 개질할 것인가가 

각국 기술진들의 실력을 보여줄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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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에너지문제의 동시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료전지인데도 정부의 도입목표는 

２０１０년도에 대형원전 ２기분인 ２２０만 킬로와트에 지나지 않는다. 목표를 대폭 올리고 또한 

실현시킬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생쓰레기 등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태양열전지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아이템도 

등장했다. 지금 신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자동차용, 주택용을 대상으로 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의 전해질 막, 전극 등의 구성부품재료에 관한 것 

</DESCRIPTION> 

<NARRATIVE> 

연료전지는 수소가스를 연료극에서 이온화하여 전해질을 통과시키고, 산화제극에서 공기중의 산소 등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킨다. 수소가스가 천연가스 등의 연료에서 공급되면 계속적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 고체고분자형이란 고체고분자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NARRATIVE> 

<CONCEPT> 

이온교환막, 고분자전해질, 가스, 수소, 메탄올 

</CONCEPT> 

<PI> 

PATENT-KKH-G-S58-188002 

PATENT-KKH-G-S59-163304 

PATENT-KKH-G-H01-033526 

</PI> 

</TOPIC> 

 

<TOPIC> 

<NUM> 

0025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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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ITLE> 

플라스틱 표면의 초친수성화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719064</A-DOCNO> 

<A-LANG>JA</A-LANG> 

<A-SECTION>과학</A-SECTION> 

<A-AE>무</A-AE> 

<A-WORDS>550</A-WORDS> 

<A-HEADLINE>［궁극을 탐구하다］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객원교수·와타베 

도시야(渡部俊也)씨（３９세） </A-HEADLINE> 

<A-DATE>1999-07-19</A-DATE> 

<A-TEXT> 

 ◇광촉매 연구를 진행한다 

 「과학의 진수는 예상외의 실험결과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 도기메이커 ＴＯＴＯ의 

연구원이었던 ４년전, 문자 그대로의 체험을 했다. 

 자외선이 닿으면 활성화하여 표면의 유기물 등을 분해하는 화합물을 광촉매라고 한다. 광촉매인 

산화티탄에 산화규소를 혼합하면 물이 그 표면에 융합하여 얇게 퍼지는 「초친수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광촉매를 거울에 코팅하면 표면은 항상 젖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방울이 

붙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다. 기름때도 튕겨내 버린다. 

 발견은 흐림방지유리나 오염방지도료 등 획기적인 제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래는 광촉매에 물을 

튕겨내는 발수성을 가지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회상한다. 「물과 함께 때도 튕겨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친수성은 의외의 결과였으나,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발수성을 고집하고 

있었더라면 효과를 간과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실험결과를 받아들이는 머리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현재의 과제는 플라스틱 표면에 광촉매 막을 만드는 일이다. 광촉매와 유리나 도기는 무기물질끼리로 

궁합이 좋지만 유기물질인 플라스틱은 궁합이 나쁘다. 

 「때가 타지 않는 액정디스플레이의 개발 등 응용범위는 넓다. 서서히 전망이 잡혀가고 있다」고 자신을 

보인다.  

【가모시타 기미오(鴨志田公男)】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광촉매를 사용한 초친수화에 의한 플라스틱의 흐림방지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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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 

<DESCRIPTION> 

광촉매를 사용한 초친수화에 의한 플라스틱의 흐림방지처리제·방법 

</DESCRIPTION> 

<NARRATIVE> 

흐림방지처리로서는 물방울이 부착되기 어렵게 하는 방법과 표면을 친수성화하여 물방울을 생성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다. 광촉매를 사용하는 표면의 초친수화처리법에 관한 것으로 처리제의 성분·방법에 관한 

것. 

</NARRATIVE> 

<CONCEPT> 

광촉매, 산화티탄, 흐림방지, 친수, 표면처리, 막, 코팅 

</CONCEPT> 

<PI> 

PATENT-KKH-G-H08-528290 

</PI> 

</TOPIC> 

 

<TOPIC> 

<NUM> 

0026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천연가스자동차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612287</A-DOCNO> 

<A-LANG>JA</A-LANG> 

<A-SECTION>종합</A-SECTION> 

<A-AE>유</A-AE> 

<A-WORDS>575</A-WORDS> 

<A-HEADLINE>［대시보드］ 시빅 천연가스자동차를 발매 －－ 혼다</A-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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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TE>1998-06-12</A-DATE> 

<A-TEXT> 

 혼다는 세계 최초로 천연가스자동차（시빅ＧＸ）를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가솔린자동차（시빅 페리오 

ＬＥＶ, 파트너 1.6LEV, 도마니 ＬＥＶ, 아코드／토르네오 ２．０ＬＥＶ）, 전기자동차（ＨＯＮＤＡ ＥＶ 

ＰＬＵＳ）에 이어 지구환경에 친근한 자동차의 제안이다. 

 이 시빅ＧＸ＝사진＝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며, 배출가스중의 유해물질을 제로에 가까운 레벨까지 

저감, ＣＯ２도 약２０％ 삭감했다. 

엔진은 1.6 리터 ＶＴＥＣ—Ｅ로 １１５마력. 천연가스차의 최대의 과제는 연료탱크였으나 경량이고 

대용량인 올콤포제트 연료탱크를 채택함으로써 1 회 충전으로 약３４０킬로의 주행거리를 실현했다. 

 그리고 탱크의 위치도 충분한 크랫셔블 존을 확보했으며, 고강성 차체로 안전성도 문제없다고 한다. 

또한 생산은 가솔린차와 같은 라인（미국의 혼다 오브 아메리카 매뉴팩처링, 이스트리버티공장）에서 

일관생산을 한다.  

 문제는 충전시스템인데 고압충전설비라면 약２∼３분이면 풀충전할 수 있다. 현재 일본국내에는 

６２개소의 급속충전소가 있으나 도저히 부족하다. 간단히 충전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의 압력을 높여 

ＣＮＧ탱크에 채우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 승압공급장치（소형가스충전기）이다. 이것으로 

약３∼５시간이면 풀충전할 수 있다. 가격은 ２００만엔.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천연가스자동차 

</SUPPLEMENT> 

<DESCRIPTION>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관한 특허. 

</DESCRIPTION> 

<NARRATIVE> 

환경에 친화적인 자동차로는 전기자동차가 개발되어 있으나 이 전기자동차에 이어 개발된 것이 

천연가스（주로 메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즉 천연가스자동차이다. 이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탱크 

재료, 구조, 연료탱크를 탑재하기 위한 차체구조가 기술적 과제가 되고 있다. 

</NARRATIVE> 

<CONCEPT> 

천연가스, 자동차 

</CONCEPT> 

<PI> 

PATENT-KKH-G-H08-108216 

PATENT-KKH-G-H08-108217 

PATENT-KKH-G-H08-108218 

PATENT-KKH-G-H08-1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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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KKH-G-H08-114731 

PATENT-KKH-G-H08-114732 

PATENT-KKH-G-H08-129616 

PATENT-KKH-G-H09-088312 

</PI> 

</TOPIC> 

 

<TOPIC> 

<NUM> 

0027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박형 전파흡수체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411204</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192</A-WORDS> 

<A-HEADLINE>［비즈니스정보］ 초박형 전파흡수재 －－ 일본페인트  【오사카】</A-HEADLINE> 

<A-DATE>1999-04-11</A-DATE> 

<A-TEXT> 

 일본페인트는 불필요한 전파의 반사를 방지하는 「초박형 경량 전자파흡수재」＝사진＝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격자상으로 알루미늄증착한 폴리에틸렌필름 등 ３층으로 구성되며 종래품에 비해 

두께는 ３분의 １이하, 무게는 ５분의 １ 이하.  

무선ＬＡＮ（기업내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내 가구 등의 표면에 부착하며 전파가 

난반사하여 데이터통신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년도중으로 상품화할 예정. 

</A-TEXT> 

</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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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UPPLEMENT> 

박형 전파흡수체 

</SUPPLEMENT> 

<DESCRIPTION> 

얇고 경량화된 전파흡수체 관련특허 

</DESCRIPTION> 

<NARRATIVE> 

전파흡수체는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등 군사관련 기술로 개발되어 왔으나 군사용 이외의 폭넓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전파를 흡수할 목적으로 빌딩, 타워, 교량 등의 건축물 외벽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전자파의 흡수, 공장에서의 산업로봇 오작동방지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전파흡수기술은 환경전자(電磁)공학이라는 하나의 연구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건축재, 가구 등에 사용되는 박형, 경량 전파흡수체를 대상으로 한다. 

</NARRATIVE> 

<CONCEPT> 

박형, 전파흡수체 

</CONCEPT> 

<PI> 

PATENT-KKH-G-H07-183915 

PATENT-KKH-G-H07-196037 

PATENT-KKH-G-H07-222561 

PATENT-KKH-G-H09-022666 

PATENT-KKH-G-H09-110242 

</PI> 

</TOPIC> 

 

<TOPIC> 

<NUM> 

0028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휴대전화용 전자파 제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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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521252</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유</A-AE> 

<A-WORDS>210</A-WORDS> 

<A-HEADLINE>[비즈니스정보］ 쿄신상사  휴대전화 전자파 ９９％ 제거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5-21</A-DATE> 

<A-TEXT> 

 쿄신(協進)상사（본사·오사카시）는 인체에 유해한 휴대전화 전자파를 제거하는 전자파흡수체 「웨이브 

세이버」＝사진（하）＝를 최근 발표했다. 전자파를 흡수하는 세라믹과 건강에 좋은 마이너스이온을 

발생하는 트리마린 전기석을 조합한 제품으로 １개 ２５００엔. 수화구에 부착하기만 하면 전자파의 

９９％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특허신청중으로 전자파 규제가 심한 해외에서의 판매도 검토중. 

문의처는 동사（０６·９１０·８４７０）.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인체에 유해한 휴대전화 전자파를 제거하는 것이면 형상, 재질, 내구성 등은 불문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인체에 유해한 휴대전화 전자파를 제거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DESCRIPTION> 

<NARRATIVE> 

전자파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전자파는 세라믹에 흡수된다. 해외에서는 엄격한 전자파 

규제가 있다. 휴대전화에서 전자파를 제거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휴대전화 이외에서의 전자파를 

제거하는 것은 대상외로 한다. 

</NARRATIVE> 

<CONCEPT> 

휴대전화, 전자파, 제거, 흡수 

</CONCEPT> 

<PI> 

PATENT-KKH-G-H10-036732 

</PI>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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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NUM> 

0029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쌀통 방충제 

</TITLE> 

<ARTICLE> 

<A-DOC> 

<A-DOCNO>JA-980423370</A-DOCNO> 

<A-LANG>JA</A-LANG> 

<A-SECTION>예능</A-SECTION> 

<A-AE>유</A-AE> 

<A-WORDS>2482</A-WORDS> 

<A-HEADLINE>［불타고 있습니다］ 아라믹사장 오쿠보 다카야스씨  쌀통방충제로 히트   

【오사카】</A-HEADLINE> 

<A-DATE>1998-04-23</A-DATE> 

<A-TEXT> 

◆아라믹사장, 오쿠보 다카야스(大久保貴泰)씨(５４세） 

 ３０년전 샐러리맨붐 당시부터 직업을 전전, 성공했던 학원의 경영권을 병으로 잃기도 하고, 겨우 만든 

회사가 도산하는 등……. １０쯤 전에 은행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당시에 만든 이 회사에서 겨우 

히트상품 「쌀통선생」을 발매하여 궤도에 올랐다. 「우리 처럼 작은 곳을 취재합니까？」라고 겸손해한다. 

천만에요, 벤처비즈니스 중에서도 그 생존의 비결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인전의 흉내를 내서 

 ——이 회사 설립까지는? 

 오쿠보사장: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은 했으나 한 몫 잡으려고 뛰쳐나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교사였던 어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읽어준 위인전 속의 과장된 

영웅들의 삶을 흉내내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３０대 후반에 겨우 문화교실 같은 학원운영이 

번창했습니다만 병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경영권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만들어 이전부터 

연구하고 있었던 세라믹소재를 응용하여 밥을 맛있게 짓는 조리용 세라믹 「밥 마을」을 발매했습니다만 

１년만에 도산. 더욱 연구를 진행하여 아내 명의로 당사를 설립. 세라믹으로 「튀김 마을」「김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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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잇달아 발매, 겨우 회사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두 외주생산으로 

 ——자본은 어떻게 조달？ 

 오쿠보사장: 도산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금융의 

고금리였습니다. 연리 ３０％쯤은 보통. 그런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외주생산. 

달랑 팩시밀리 1 대뿐인 아파트의 방 한 칸입니다. 연구소는 부엌과 베란다, 자료는 도서관에 의지. 제품의 

포장디자인은 아르바이트 여성, 선전문구는 내 아이디어라고 하는 식으로 1 엔을 아끼는 경영이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다던가, 김치맛이 좋아진다던가, 그런 효과를 수치로는 표시할 수 없는 장르를 

노렸습니다. 먹어보면 차이는 분명하지만 주관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뛰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으로 효능이 알려져 

 ——이번 히트상품은? 

 오쿠보사장: 「쌀통선생」, 말입니다만, 주관적인 "냄새"를 연구하던 중에 쌀통에 서식하는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는 것, 옛날부터 쌀통에 마늘이나 고추를 방충제로 넣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당초에는 세라믹에 그런 성분을 흡수시켜 발매했던 것입니다. 실험에서는 곰팡이도 잘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서에 곰팡이방지도 썼습니다. １９９３년 ８월 발매 이후, 입소문으로 효능이 알려져 

대형수퍼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히트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믹 케이스는 유효기간 １년을 지나면 

쓰레기. 가정쓰레기를 줄이고 케이스는 무공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옥수수로 만든 태울 수 있고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했습니다. 효능서의 곰팡이방지 표기는 정도문제입니다만 

심하게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표기에서 삭제. 이러한 개량이 인정되어 

작년에는 ２８０만개의 실적. 올해는 ５００만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제품의 신용도에 자신 

 ——유사품도 등장했다？ 

 오쿠보사장: 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특허를 취득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배합성분을 약간만 바꾸면 

특허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만 제도가 개혁되어 미국 처럼 「쌀통에 방충제로 마늘이나 고추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특허로 했기 때문에 유사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성분 등을 배합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히 벌레가 싫어할 뿐인 기피성분으로는 효능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벌레에게 

「여기는 쌀통이 아니야, 마늘밭이야」라고 인식시키는 성분이 아니면……. 시장조사에서 당사제품의 

신용도는 발군.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도매처를 등록제로 

 ——벤처의 내일은? 

 오쿠보사장: 당사는 지금도 공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단출하지 않으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일은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을 위해 사회적 코스트를 무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상품 도매처를 등록제로 했습니다. 1 년에 １개면 되는 상품을 ３개씩이나 세트로 팔아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로 봐서도 낭비입니다.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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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의 자세를 이해해주는 점포에만 물건을 공급하는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쌀통선생은 수 년후에는 연간 １０００만개를 팔고자 합니다. 이 밖에 세라믹 수질정화제 

등을 팔아 １０００억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 

그 전망이 섰을 때 나는 일선에서 은퇴하여 환경호르몬 폐해를 제거하는 연구 등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남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필 

 ★생년월일  １９４３년 ６월１０일 

 ★출신지  도쿠시마현(德島縣) 이케다쵸(池田町) 

 ★출신교  호세이(法政)대학 공학부 

 ★가족  부인 에미코(惠美子)씨（５２세）１남１녀, 손자 １명 

 ★취미  골프, 일본장기（아마 4단격） 

 ★좌우명  공장도 연구소도 없이 시작해서 「도수공권(徒手空拳)」 

◆메모 

 ◆소재지  ⊙５６２—００３５  大阪府箕面市船場東１-１２-５ 

전화:０７２７·２８·５１５０ 

 ◆연혁  １９８６년 ２ＤＫ 아파트에서 창업, ８７년 ７월 회사설립, 세라믹소재 등의 연구를 통해 주로 

탈취, 물정화 분야에서 상품화 

 ◆종업원  ２３명 

 ◆연매출  금년 6 월 기준 ２７억엔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쌀통방충제이면 형상, 재질, 내구성 등은 불문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쌀통방충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DESCRIPTION> 

<NARRATIVE> 

쌀통에 서식하는 벌레는 냄새에 민감하다. 쌀통의 방충제로 마늘이나 고추가 알려져 있다. 마늘이나 

고추성분은 쌀통의 재질이 되는 세라믹에 흡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쌀통 방충제를 대상으로 한다. 쌀통 

방충제로 겨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겨자도 적절한 대답으로 한다. 쌀통 방부제는 대상외로 한다. 방충제 

효용기간은 한정하지 않는다 

</NARRATIVE> 

<CONCEPT> 

쌀통, 방충, 제충, 마늘, 고추, 겨자, 방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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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I> 

PATENT-KKH-G-H05-111200 

PATENT-KKH-G-H09-049535 

</PI> 

</TOPIC> 

 

<TOPIC> 

<NUM> 

0030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우주태양광발전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330111</A-DOCNO> 

<A-LANG>JA</A-LANG> 

<A-SECTION>과학</A-SECTION> 

<A-AE>유</A-AE> 

<A-WORDS>2323</A-WORDS> 

<A-HEADLINE>［클로즈업 ９９］ 우주태양광발전  실현을 향해 시동</A-HEADLINE> 

<A-DATE>1999-03-30</A-DATE> 

<A-TEXT> 

 ◇빛의 강도는 지상의 １０배, 「우주」는 무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우주공간에서 태양광선을 전기로 변환하여 지상으로 송전하는 우주태양광발전계획이 실현을 향해 

시동하고 있다. 우주공간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상의 １０배나 빛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주는 

무한대다. 이런 우주의 특징을 이용하여 지상에서는 소규모 발전밖에 할 수 없는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발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화석연료처럼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인류가 언제까지나 이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크린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다. 【마츠무라 

유리코(松村由利子)】 

 ★６３기로 미국 전체를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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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항공우주국（ＮＡＳＡ）이 작년 ９월에 입안한 우주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개념설계가 있다. 

 직경 ５０∼６０미터의 수지제 원형막을 나뭇잎처럼 여러개 배치한 형태로 「선 타워」라고 명명되었다. 

원형막의 중심부에는 갈륨·비소반도체를 사용한 태양전지가 있고, 막에 의해 굴절된 태양광을 모을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되어 있다. 

 1 개의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직류전력은 ２０００킬로와트로 원형막을 ５０개 배치하면 １０만 

킬로와트의 발전장치가 된다. 얻어진 전력은 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지상으로 보내져 최종적으로는 

교류전류로 변환되어 이용된다. 

 발전장치는 주위궤도, 정지궤도 양쪽에 발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발전량은 ２５만 킬로와트의 선타워 

６３기를 발사하면 미국내 소비전력량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우주태양광발전 연구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ＮＡＳＡ는 １９７０년대 후반부터 약１０년, 

미에너지부와 본격적인 우주태양광발전 연구를 실시해 왔다. ７９년에 발표된 시스템은 정지궤도에 발사된 

５０평방킬로미터의 거대한 구조체 표면에 실리콘반도체를 사용한 태양전지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１기의 

발전량은 ５００만 킬로와트라고 했다. 

 이 연구는 ８０년대에 레이건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제창했던 관계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９０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나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다시 우주태양광발전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 타워」는 의회의 요청으로 설계되었다. 

 ★일본에서도 폭넓게 연구 

 국내에서도 몇몇 팀이 우주태양광발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９８년 １１월에는 

미쓰비시종합연구소내에 「우주태양발전시스템 검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교토대학 

초고층전파연구센터의 마쓰모토 히로시(松本紘)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재단법인 레이저기술종합연구소의 

이마사키 가즈오(今崎一夫) 제４연구부장, 교토대학 경제연구소의 사와 다카미쓰(佐和隆光)교수 등 ９명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３번의 회합을 열어 기술에서 코스트평가까지 폭넓게 검토했다. 

 검토한 모델은 ７０년대에 ＮＡＳＡ가 고안했던 것과 거의 같은 타입으로 정지궤도상에 실리콘반도체 

태양전지패널을 약１０평방킬로미터 정도 펼쳐서 발전한다. 직경 １０００미터의 안테나로 송전하고, 

마이크로파를 수신하는 지상국에는 안테나와 정류기를 조합한 수전소자가 사방 １０킬로미터에 걸쳐 

배치된다. 

 마쓰모토 교수는 「일본의 경우는 얕은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기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지 밑은 

해양목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검토회의 시산으로는 발전장치의 제조, 발사, 지상시설 등에 ２조엔 이상이 소요되지만 얻어진 전기를 

１킬로와트/시간당 ２０엔 정도로 팔면 ３０년간 ４０００억엔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도 사용되고 있어 지상의 생물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송전하는 마이크로파는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수 백분의 １ 정도로 약해 지상안테나 중앙부분에 

새가 날아 지나가도 타죽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수송코스트가 과제 

 ２３일에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의 제의로 우주태양광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토의하는 

국제전략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일본, 미국 등의 연구자들도 초청되어 의견교환을 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신규 발전설비에 의한 매전가격은 ９６년 실적으로 １킬로와트/시간당 

3.8 센트（１센트는 약 1.2 엔）이나 석유자원의 고갈이나 원자력발전의 폐기물대책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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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２０년에는 １킬로와트/시간당 5.5 센트 정도로 올라간다고 한다. ＮＡＳＡ는 우주태양광발전에 의한 

매전가격을 ２０２０년까지 5.0 센트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사업단 기술연구본부의 모리 마사히로(森雅裕) 주임개발부원은 「우주개발에서 제일 비싼 것은 

수송비. 그것을 해결하면 발전장치 건설비가 상당히 싸짐은 물론, 실제로 전력을 팖으로써 개발에 든 

비용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쓰모토 교수는 「자원소국인 일본이야말로 크린에너지로서의 태양광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 

 ＜마이크로파＞ 

 파장이 １미터 이하인 극초단파로 지향성이 우수하다. 대기중의 수분 등에 흡수되는 비율이 낮아 

우주로부터의 에너지 전송에 적합하다. 파장이 짧을수록 작은 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다. 통신용 외에 

고주파가열, 레이더 등에 사용된다. 

 ＜태양전지＞ 

 실리콘 등의 반도체에 빛이 닿으면 전기가 발생한다. 이 빛 기전력효과를 이용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변환효율은 실리콘반도체를 사용한 것은 ４０％, 갈륨·비소반도체의 것은 

５５∼６０％로 높다. 

■사진설명  원형의 막을 여러개 배치한 「선 타워」형 발전장치 예상도＝ＮＡＳＡ제공 

■사진설명  우주태양광발전이 가능해지면 지구나 우주정거장（좌하）에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마쓰모토 히로시(松本紘) 교토대학교수 제공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우주공간에서 발전을 하여 지상으로 송전하는 것에 한하며, 단순히 태양광발전을 하기만 하는 것은 

제외한다. 

</SUPPLEMENT> 

<DESCRIPTION> 

우주공간에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여 지상으로 송전하는 우주태양광발전에 관한 특허. 

</DESCRIPTION> 

<NARRATIVE> 

우주태양광발전이란 강력한 태양광이 비치는 우주공간에 태양전지를 설비한 위성을 띄워 전기에너지를 

전자파（마이크로파）로 변환하여 지구로 송전함으로써 지상의 전력을 충당하고자 하는 발전방법을 말한다. 

기후나 주야간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나 

방사성폐기물도 배출하지 않는 크린에너지원으로 기대되며, 발전소 입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한다. 발전위성은 고도 3 만 6000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위치하면서 거기에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향해 높은 정밀도로 빔을 송출해야 한다. 여기서는 우주태양광발전의 기술동향에 대해 알고자 

한다.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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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태양, 발전, 우주, 마이크로파 

</CONCEPT> 

<PI> 

PATENT-KKH-G-H12-163717 

</PI> 

</TOPIC> 

 

<TOPIC> 

<NUM> 

0031 

</NUM> 

<LANG> 

KR 

</LANG> 

<PURPOSE> 

기술동향조사 

</PURPOSE> 

<TITLE> 

스틸캔 

</TITLE> 

<ARTICLE> 

<A-DOC> 

<A-DOCNO>JA-990420079</A-DOCNO> 

<A-LANG>JA</A-LANG> 

<A-SECTION>경제</A-SECTION> 

<A-AE>무</A-AE> 

<A-WORDS>810</A-WORDS> 

<A-HEADLINE>「맥주는 역시 「스틸캔으로 팔아줘요」  점유율회복 위해 철강 회사 판매전 

격화」</A-HEADLINE> 

<A-DATE>1999-04-20</A-DATE> 

<A-TEXT> 

 ◇페트병 전성기···점유율회복 위해 판매전 격화 －－ 철강메이커 회사 

 알루미늄제가 대부분인 맥주캔시장에 철강메이커가 스틸캔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스틸캔이 강한 음료수 

분야에서 소형 페트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으로 철강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도 철 이외의 소재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 맥주캔으로 수요확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 같다. 

 맥주캔에 가장 열심인 곳은 최대기업 신일철이다. 삿포로맥주가 야하타(八幡)제철소의 본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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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규슈(北九州)시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발포주 「브로이」용으로 작년 １２월부터 스틸캔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규슈, 간토(關東)지방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시장확대에 힘을 쏟는다. 

 스틸캔은 무겁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브로이」용은 철의 두께를 현재까지로는 가장 얇은 

０.１９밀리로 하여 １캔을 알루미늄제에 비해 ５그램 정도 무거운 ２５그램으로 억제했다. 「강도도 발군. 

재이용률도 높아 알루미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에 넘쳐있다. 

 그 밖에도 히로시마현(廣島縣) 후쿠야마시(福山市)를 비롯한 히로시마·오카야마(岡山) 양현의 

５개시에서 이번달 초부터 ＮＫＫ제 스틸을 채택한 아사히맥주의 「수퍼드라이」가 발매되어 맥주캔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ＮＫＫ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ＰＲ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고베(神戶)제강소 등 알루미늄 압연메이커는 가볍고 녹이 잘 나지 않는 등의 소재특성을 강조. 

「스틸캔은 알루미늄과 달리 재생으로 품질이 열화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맥주캔으로 재이용할 수 

없다」（업계 관계자）고 재이용면에서의 장점도 지적하며 반격할 태세이다. 

 음료용기는 １９８０년대 무렵부터 페트병이 보급되어 ９８년 생산량이 약２６만톤으로 ９１년에 비해 

３배로 늘어났다. 음료캔은 알루미늄제가 ９１년의 １０２억캔에서 ９７년 １６５억캔으로 증가한데 반해, 

스틸캔은 ２００억캔 정도로 계속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어 철의 상대적인 하강추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시모토 도시아키(橋本利昭)】 

</A-TEXT> 

</A-DOC> 

</ARTICLE> 

<SUPPLEMENT> 

청량음료수나 맥주 등에 사용하는 음료용 스틸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명 

</SUPPLEMENT> 

<DESCRIPTION> 

청량음료수나 맥주 등에 사용하는 음료용 스틸캔의 형상 및 재질 등에 관한 발명 

</DESCRIPTION> 

<NARRATIVE> 

음료용 스틸캔의 구조로서는 일반적으로 ３피스캔과 ２피스캔이 있으며 최근에는 ２피스캔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알루미늄캔 등」이라는 표현으로 애매하게 「스틸캔」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 

기재의 것은 제외한다. 그리고 캔뚜껑이나 캔몸체 등의 스틸캔 부품이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 발명은 

대상외로 한다. 또한 스틸캔용 표면처리 강판, 접착제, 풀톱부착 뚜껑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도 

대상외로 한다. 스틸캔의 성형기술, 용접기술 등의 개선에 관한 방법이나 장치에 관한 발명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펀치, 프레스, 성형, 인쇄, 방청, 세정, 건조 등 다단계 제조공정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흐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은 대상에 포함한다. 명세서 

전체의 어디에도 「음료용 스틸캔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판단할 수 없는 발명은 

대상외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음료용 ２피스캔이나 ３피스캔」이라는 기재의 발명은 명세서 전체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 예 등에 「표면처리 강판」, 「스틸캔」등의 기재가 없으면 제외한다. 

</NARRATIVE> 

<CONCEPT> 

음료, 맥주, 청량음료, 스틸, 캔, ３피스캔, ２피스캔, 용기, 강판, 표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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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I> 

</PI> 

</TOPIC> 

 


